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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a_j*

17세기는 국내적으로 정처적 予도권이 大北에서 西人으로 넘어 가 

고, 대외적으豆 明 • 淸이 교체된 한국사에 있어서의 큰 전환기였다. 

大北巧力에 눌려오던 西人은 光海君 15年 ( 1623) 에 反正告 일으켜 

仁祖를 雍立計고 光海君과 大北勢力을 몰아냄으로써 政權을 장악하 

였다.

이때 西人勢力이 내세운 反正의 名分은 대체로 平가지 였다. 하 

나는 국내문제로써 光海君의 仁穆大妃 幽閉와 永昌大君 殺害에 관 

한 問實이며，다른 하나는 대 외 문제 豆써 後金에 대 한 强硬策이었 다. 

즉, 儒教的 名分論에 비 추어 볼때 光海君의 「殺弟巧®」는 H巧五 

倫에 배치되는 反倫理的 행위였고，春秋大義에 비추어 볼때 後金에 

대한 등거리 외五는 對明義理를 망각한 早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西 

人외 反正은 불가피 렸다는 論理였다. 仁祖反正으로 짐권한 西人勢 

力은 光海君 정권에 대한 名分上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倫理 

的 政治風±의 干현斗 向明排金 政策音 至방했던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우선 國王斗 世子에 대한 儒教教育율 강화하는 방안과，經學 

에 조에가 깊은 人±를 기용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仁祖反正을 주도한 西人勢力은 反正에 적국적으豆 가담한 功西派 

와 소극적이었던 淸西派互 나누어 졌는데, 이돌은 현설관의 차이로 

인計여 서互 대럽計였다. 丙子胡觀을 겪으면서 초기에 정치적 우위 

를 점유했던 功西派를 대신計여 淸西派가 巧力을 확장시켜 나갔다. 

淸西派는 E林大君의 世子册封을 계기로 하여 儒教教育과 耸明義理



의 중요성을 중점적으互 거론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처적 입장音 강 

화시켜 나갔다. 淸西派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명분音 干체 

화시커기 위해서는 仁祖의 적국적인 지지를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 

었으며，仁祖의 입장에서도 이들율 기용함으로써 反正名分을 강화하 

고, 政S의 안정을 기할 午 있율 것이라는 관단이 양자를 더욱 

점근시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이들 淸西派는 대체旦 科學를 외면했거나，科畢를 통한 宦 

路의 진출에서 벗어난 爾林들로써 이들을 기용할 午 있는 별도의 

관서나 관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족시커는데 있어 

서 당시의 侍講院은 융통성 있는 관서였으며，贊善•進善•咨議둥의 

관직普 신설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므로，仁祖•孝宗代 淸西派의 진출과 세력기반 형성과정을 규 

명하기 위해서는 侍講院의 기농과 侍講院 출신 관원들의 성분을 분 

석許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王朝는 建國 初期부터 國王과 世子에게 儒教教育을 설시計기 

위計여 經筵斗 書筵을 설치 운영計여 왔다. 이러한 經筵과 書筵에 

관한 연干는 이미 여러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으나V 侍講院 

에 대해서는 그 제至적인 연干마저도 제대로 되어 었지 못하다. * •

註1) 經筵 및 侍講院에 관한 기존의 論文은 다옴과 같다

• 李元浩 : 朝鮮王朝의 世子教育 ( 서울 :「教育學硏究」9.2(10),

1971 )

• 金鍾律 : 朝鮮朝의 王世子教育制度에 關한 一硏巧 (Sf麗大 教

育大學院煩±學位講求論文，1981.)



이에 본고에서는 侍講院의 기눙과 더불어 그것이 政治勢力과외 역 

학관게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었었으며， 나아가서는 仁祖와 孝 

宗朝에 있어서 淸西派의 세력기반告 干측하는데 侍講院이 어떠한 역 

할율 하였나를 규명하고자 한다. •

I李相玉 ;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서울 ;「友石大論文集」

4 , 1970 )

• 李元浩 : 朝鮮王朝 經筵외 教育史的 硏巧 ( 서울 ;「教育學硏巧」 

12.2(8) , 1974 )

•權延雄："The Royal Lecture of Early Yi Korea ：

Institution, Ideology, and politics，，( 서울 ；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乂<、50 (December, 1979 ) ； nL 51 ( June, 1980),韓國 

硏巧院）

南智大 : 朝鮮初期외 經筵制度-世宗 • 文宗을 中,0으로 (서울 ;

「韓國史論」 6, 서울大學校 韓國史硏巧會, 1980,12 )

權延雄:成宗朝의 經筵(서울;「韓國文化의 諸問題」 國際文 

化財團，ltf81.3)

權延雄 : 世宗朝외 經筵과 儒學 ( 성 남 ; 世宗朝文化硏巧( I ). 韓 

國精神文化硏巧院編，1982.12 )



2 . 侍講院의 設置와 그 機能

朝鮮王朝의 國王은 국가의 최고권력자요 최고명령자였으며，이러한 

國王의 권력은 世子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朝鮮王朝가 유교국가였 

던만큼 이러한 國王의 권력은 儒教理念의 뒷받침율 받아야 하게 되 

어 있었다. 따라서 王道政治 干현의 주체자로서의 國王에 대한 教 

育이 절설하였으며，아울러 그 半계자언 世子에 대한 教育 또한 절 

실하게 필요하였다. 世子에 대한 教育은 侍講院율 중심하여 체계적 

으로 행하여 졌으며, 世子教育은 피교육자가 王權을 계승할 자라는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처적인 측면에서도 중시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世子教育은 장차 國王이 될 사람의 政 

治理念을 배양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侍講官은 世子가 즉위한 이 

卒에 重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宫僚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午 없었다. 그렇다면 朝鮮初期에 있어서 侍講院이 설치된 경 

위와 侍講院 출신의 관원들이 어느 정도로 정처에 參與計였나를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吨

朝鮮王朝 建國初期에 있어서의 世子 교육기관의 명청은 상고 할 

수 없으나, 그 기干만은 i奇麗 恭譲王 2年 ( 1390) 에 개정된 東宮 

官制 2> 를 답습하여，太祖 即位年 ( 1392) 의 관제 개정시에 世子官屋

註 2)「i寄麗史」( 서울 ; 景仁文化社 , 1976.7 ) 卷 31，志，百官 2,

東宮官條（77; 21a，中：690 )



의 직명과 풍계 및 인원수가 책정되었고 W： 곧 이어 開國功臣인 趙 

巧•鄭道傳•南在•鄭巧둥이 세자관속에 임명되었다." 이는 世子教育 

이 점計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한 太祖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 

이라고 보여진다. 즉, 建國 初期의 불안정한 정세計에서 世子의 향 

배가 정치 문제화할 ■ 가능성울 사전에 방지計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 

처였다. 朝鮮王朝의 典章을 마련하는데 깊이 관여한 巧道傳도 그의 

저서 「朝鮮經國典」에서 "寄儒宿德한 사람과 端人正±를 택하여 세 

자교육營 담당하도耳 해야한다"5>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太宗•定宗 년 

간의 세자교육은 王子의 亂등 불안한 정세 때문 뿐 아니라，世子들 

이 이미 장성했던 탓으로6> 제대로 설시될 수 없었으며 世子教育 

을 승려에게 맡겼던 관습도 남아 었던 터이라,7> 世子官属은 早득

註3).世子官屬皆兼掌講學侍衡等事左•右師各-正二品左•右賓客各 

-從二品左.右輔德各-從H品左.右弼善各-正四品左.右文 

學各-正五品左•右司經各-正六品左•右正字各-正"b品左- 

右侍直各-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T太祖實錄J ( 서울 :國史編 

篡委員會刊,初版，1955〜1963 )卷1,太祖元年 7月 T未條 

(l；46a . 1 ； 23)

註4)置書筵官謂門T左侍中趙巧判中樞院事南在簽書中樞院事鄭巧 

其學業 皆可備講勘之任 命爲師傅賓客而臣 亦不敏 得렸威師 

之職 ( 鄭道傳 :「朝鮮經國典」, (서울 :「朝鲜王朝法典集」1，景仁 

文化社 1972.10)上，定國本條 P.3 

註5)擇畜儒宿德爲之師傅端之正± (同上，P.2)

註 6) 太祖 7년 (1398) 8 월에 世子로 册封된 永安君 ( 定宗 ) 은 당

시의 나이가 42세 였으며，定宗 2 년 (U00) 2월에 世子로

册封된 靖安君 ( 太宗 ) 은 당시 의 나이 가 34 세이 었다 (「侍講 

院志」卷5，册封條參照）

註7)上欲令受學於僧知申事朴錫命等啓曰前朝衰季學校陵夷±大夫 

之子率皆於山僧非古制也（「太宗實錄J卷2,太宗元年8月戊



이 정처적 세력관계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 수 없었音 것으로 여 

겨진다.

建國 初期의 정처적 흔란을 수습한 太宗朝에는 世子教育에 대한 

열의가 될씬 높아졌다. 즉，太宗 4년 (1404) 6 月에 司諫院에서는

世子는 국가의 근본이다. 국가의 홍망斗 처란의 관건은 世子 

에게 달려 있으며 世子의 善은 조기교육과 左 • 右의 選官에 달 

려 있다. (中略) 우리 世子는 타고난 재질이 매우 훌号하고

학문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邮賓이 모시고 講論計는 것이 일 

정 한 서 간이 있어 서 世子가 거 처計는 곳에 출입 할 수가 없 다. 

그 때 문에 (세 자가) 한가할때 內竖와 더音어 놀기 만 하；고 학

문에 힘쓰지 않는다.8，

라고 하여 世子教育이 국가의 홍망을 좌우하는 ■중대사임울 지 

적하였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헤서는 兼官으로 임명計던 世子官馬을 

專任宮으互 바꿈으로써 世子教育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 

다. 이처럼 世子官屬은 世子와 생활율 같이 하다시피 해야 할 것 

울 원칙으豆 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처적으

로玉 매우 중요할 존재가 아닐 午 없었다. 이 때문에 侍講官의 잘

못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되었다. 太宗 18年 (1418) 

6月에 世子教育을 소홀허 한 侍講官의 직첩 을 희수計고 그 책 임 

울 昔은 것은9，그 좋은 에라고 생각된다

註8) 「太宗實錄」卷7 ’太宗7年6月癸己條 

註9)乞將上項書II宫等收其職礫按律施行U戒後來命賓客勿論其 

餘書筵官罷職（「太宗實錄」卷巧，太宗18年6月癸未條）



世子教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3에 따라 世宗朝에는 司 

諫院이나 吏曹에서 겸임計던 侍講官을 전임관으로 임명計는 문제가 

거른되었다. 이는 특히 侍講官의 잦은 교체互 인하여 어린 世子가 

早고러워 질문至 하지 못計는 페단율 시정計기 위한 조처였다. 이 

에 따라서 世宗 13年 (U31) 10 月에는 侍講官을 모두 專任官으로

임명하기로 하고，侍講院의 관직을 輔德 • 弼善 • 文學 • 司經 • 正宇 

로 개정하였다.11> 그러 나 世宗 17 年 (U35) 7 月에 侍講官의 專任官 

制를 게지計고，集賢殿 官員 10 명이 侍講院 宫員을 점임計도록 다 

시 개 정 하였는데 이 는 侍講院과 集賢殿의 업早가 중복되 는 것율 

시정計기 위해서 취한 조처이기는 하지만，集賢殿의 정치적 성향율 

강화시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世宗은 末年에 이르러 정권을 世 

子에 게 이 양計고자 하였다. 그러하여 世宗 24年 ( 1442) 9 月에는 急 

事院율 신설하고 侍講院 官員으로서 詹事 • 同替事를 子었다.13> 그리

註10)上曰書筵官皆W兼官爲之未便且崔萬理朴仲林入講之時世子頗與 

問難無他二人侍從之日久相親故他餘員更日入講俱是新面 

故世子羞不言U此觀之書筵官除兼官設祿官久任專其任可也 

(r世宗實錄」卷54，世宗13年10月庚申條）

註11)「世宗實錄」卷54，世宗13年11月戊辰條 

註 12) 吏曹啓 本朝書筵官 皆1^그他官兼任 其來已久 歲在辛亥冬 別立祿 

官臣等褒詳集賢殿書筵官皆職在進講其任不異願革書筵祿官 

合於集賢殿直提學];(T毎品各化設一人總H十二人其二十二人兼 

經筵十人兼書筵庶乎便益從之（「世宗實錄」卷69,世宗17 

年7月庚辰條）

註13)議政府改定詹事院之制啓曰膚事一人從H品同詹事二人正四品 

書筵官及擇其人器相當者兼差班在輔德弼善之上從之（「世宗 

實錄」卷97，世宗24年9月庚申條）



고 世子가 정사의 일早를 대행함에 미쳐서는 侍講院 宫員이 世子 

의 명령을 출남하는 기농도 담당하였으며，1" 나아가서는 春秋官의 임 

早도 대행하였던 것이다.이에 따라 侍講院 宫員은 정처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集賢殿의 정처적 성향은 世 

祖朝에 集賢殿이 혁파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은 世祖가 비록 端宗의 선양音 받아서 합법적으로 즉위하는 형 

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集賢殿音 중심으로 端宗鲁 지지하는 세력이 

온존하고 있었으며 , 이 때문에 世祖는 集賢殿율 혁파한 것으로 생 

각된다. 端宗 復位를 꾀했던 사람들号에는 成H問 • 朴彭年 • 河緯地 - 

李培 • 柳誠源둥 死六臣율 비롯計여 集賢殿에서 端宗이 세자였울때 교 

육을 담당했 던 사람들이 많이 玉함되 어 있 었 다. 이 들 死六臣이 

端宗의 復位運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은 文宗과 端宗을 교육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師弟關係에서 맺어진 인연과 早관하지 않았

註14)出巧依令依世宗朝例自聽政曰世子命令政院主之侍講院會所 

學行者本院畢行（「侍講院志」卷5,聽政條 P.135.(奎章題 

圖書番號Ni9Q7, 911))

註15)春坊宫^^兼春秋聽政日當直人入侍記事（同上條 P.134)

註 化) 崔承熙，集賢殿硏巧 T•(서울; r 歷巧學報」 33 집) P. 기에서 集 

賢殿이 政治機關化되어 간 사설을 지 적 하고 있 다.

註 17) 鄭杜熙，集賢殿 學± 硏究 (전平 :「全北史學」第4輯). 表 1. 

集賢殿學±~覽에 의하면 所謂 死六臣中에서 武臣인 ^應孚룔 

除外하고는 모두 集賢嚴 學±였다.



營 것 이 다. "> 世祖는 集賢殿을 혀 파하기 는 '- 랬지 만 is> 世子教育의 기 

능만은 侍講院을 따互 두어 계속하도록 하였다.世祖의 이러한 조 

처가 侍講院 官員이 端宗復位運動에 관여한 사건 직후에 바로 취 

해진 것으로21> 미早어 보아，侍講院이 政事에 관여하는 진을 막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정처적 배려가 내王되어 있었던 듯 

하다. 이상과 같이 朝鮮前期의 世子教育은 侍講院 官員이 차지 計는 

중요성을 갑안計여 大臣級에서 겸직하도耳 計기도 하고，전임관제를 

도입計기도 하였으며, 世子가 王외 정早를 대행함에 미쳐서는 侍講 

院 宫員이 직접 政事에 관여計기도 했던 것이다.

世子와 侍講院 官員의 사이는 師弟關係•君臣關係로 밀착되어 있 

었으므로 결국 死六g:사건과 같은 殺身忠君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世祖가 비록 侍講院을 別設하고 侍講院 官員의 정처참 

여를 - 막았지만 世子와 侍講院 官員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註18)侍講之官實古師傅之任是]；^世宗朝集賢殿學± $日成H問朴彭年金 

宗直輩皆極一時之選巧!义L、服契若魚水（「孝宗實錄」卷H, 

孝宗4年7月乙丑條（ll;2a.35;638))

註19)傳旨吏曹曰集賢殿副提學J5TF綠官革罷直提學二員直殿二員依 

館閣例 Lit他官兼差書筵綠官六員兼官四員定額（「化祖實錄」

卷4，世祖2年6月癸亥條）

註20)世祖朝置侍講院僚屬永爲定制（「侍講院志」卷1，官職舊制條 

P.3.)

註21)丙子之亂唱義者皆出於集賢殿（「化祖實錄」卷46，世祖14年 

6月庚寅條）



뿐 아니라 文臣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에컨데 中宗

17 年 ( 1522) 1 月에 副提學 金安老가

世子에 관한. 일은 大小를 막론하고 모두 師 •樓 •賓客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侍講院 官員晉은 교대로 숙직하면서 수 

시로 나아가 안부를 묻게 計고，또한 평소에 거처할 때도 侍 

請院 官員과 함께 거처하도록 計자2

고. 于장한 것들이 그것이 다. 世子는 일반적으로 8세 부터 侍講院에 

서 교육을 받았고，23) 다음과 같은 방법으互 교육을 받았다.

進講教材는 經書 • 史書 • 性理學書 • 編算書互 대 별할 午가 있다. 經 

書는 「法講」의 기본교재로 論語 - 孟子 • 大學 • 中庸 • 詩經 • 周易등이 

사용되었으며，특히 四書는 반복해서 진강되는 경우가 많았다 王道 

政治의 干현자로서의 자질을 기 른다는 侍講院의 교육목豆를 달성 하 

기 위해서 儒學의 기본서인 經書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

겠다. 史書는 「召對」의 기본교재로 尙書 • 春秋 • 通鑑 • 綱目 • 史略등 

이 주로 사용되었다. 史書는 세자의 經 i淪을 넓혀 平기 위해서 뿐

만 아니 라，文理의 신속한 터득을 위 해서도 중요시 되 었다.24> 巧理

註22)臣等伏願自今東宮之事無論大小悉關於師傳賓客伴之更遞直宿 

時154進候且於平居優游而與之S

註 23)「侍講院志」의 入學條와 「增捕文巧備考」의 기旱을 中,已、으로 

世子의 教育이 시작된 시기의 年齡을 조사해 보면 특별히 에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8歲를 전卒豆 計여 侍講院에서 

教育을 받기 시작했다.

註24)啓曰世子專讀經書故年已十"b歳未巧文理況古今治亂之跡世 

子尤不可不知須先讀史然刖文理亦易通（「成宗實錄」卷261 ,成 

宗23年正月庚子條）



書는 小學•&經•近思錄•大學衍義•大學或問둥 宋代의 朱子學者들의 

저서가 주종을 이早었다. 性理書가 侍講院의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李彦迪이 巧講院에 관여하기 시작한 中宗朝 이早의 얼로 

써25) 性理學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었吨 특히 「小學」■巳、經」

•「近思錄」이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世子의 存養斗 疆察 

을 강조計는 中宗朝의 道學的 政治風±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28) 

編墓書로는 세자교육에 맞도耳 經書와 史書에서 主선한 東宮啓蒙• 

聖學十圖 • 聖學輯要 • 朱文抄選 • 孝經小學抄등이 사용되 었다. 그런데 진 

강교재는 侍講院 官員의 취향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썩 

달랐다.

朝鲜前期에 어떠한 교재가 侍講院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전부는 알 

午 없으나 實錄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小學•四書五經.•通鑑•網 

目 ..史略 • 名臣言行錄 • 大學衍義 • 大學或問 • ,0經 • 近思錄등이 午로 쓰 

였고,27’ 朝鮮後期에 쓰인 진강교재는 다音의 <表1>과 같다.

註25)是時人譚&理之學書筵進講但事循例巧李彥迪淹滞芸巧紹在天曹 

力薦于朝 除說書 目此迭爲文學弼善 始U程朱諸書 떻誠啓迪 

(「侍講院志」卷2，替學條）

註 26) 尹南漢，中宗代의 道學과 &學化運動 (서울 :「史叢」21.22 合 

輯.？9麗大史學會/ 1977)

註 27) 南智大，朝鮮初期외 經筵制度 ( 서울 :「韓國史論」9 . 서울大,

1980 ) P. 170. 위 論文에 설린 講書目錄을 書筵외 進講册子 

오f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耳 전재한다



<表I > 朝鲜後期侍講院進講册子2"

進 講 册 子

孝宗東宮時 大學，大學或問，論語，孟子，中庸，大學衍義

顯宗東宮時 小擧，通鑑，大學，論語，孟子，啓蒙

肅宗東宮時 孝經，童蒙先習，小學，通鑑，大學，論語

巧-t±，IT**巧；JK呆S巧 孝經小學抄，千宇文, 孝經, 童蒙先習，小學, 드網行實，史略,

通鑑，大學，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宋鑑，&經，大學

衍義，近思錄，網目，朱文抄選

英宗東宮時 小學，大學，論語，網目

厦宗東宮時 孝經，童蒙先習，小學，國朝寶鑑

景慕宮東宮時 孝經小學抄解，小學巧Bg,孝經，童蒙先習，小學，史略，通鑑，

大學，自省編，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宋鑑，網目，周易

正宗東宮時 孝經小學抄略，童蒙先皆，小學，史略，大畢，論語，孟子，中庸

書傳，宋鑑，網目，朱文抄遇，聖畢輯耍，朱子封事，朱子節要

純租東宮時 小學，史略，大學，論語，孟子，古鏡重磨方抄

翼宗東宮時 千字文，小學抄略，孝經，小學，史略，通鑑，大學，自省編，論

語，孟子，詩傳，書傳，巧鑑，網目，古鏡重磨方抄，議訓輯要，

八字百選，羹培錄，陸奏約選，朱書百選，國朝寶鑑

憲宗東宮時 孝經，小學，史略，大學，論語，詩傳，網目，羹墙錄，國朝寶鑑

註 27 에 서 계 속

講 書 目 錄

王 講 書 名

太祖 大學巧義

定宗 貞觀政要，大學，論語節要，通鑑撮耍（通鑑綱目）

太宗 大學衍義，十八史略，中庸，大學或問，禮記月令，通鑑，春秋，書經

世宗 ( 완득 )大學衍義，春秋胡傳，通鑑綱目，大學, 論語，中庸, 孟子，

詩傳，春秋，左傳，周易，書傳，六典，資治通鑑續篇，律S



조선早기의 진강교재를 조선전기와 비교해 보면 특히 朱子書가 현 

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朱子學의 보급• 정착斗 밀접한 관계가 있율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외에도 조선旱기에는 童蒙先習，國朝寶鑑，古 

鏡重磨方，羹墙錄둥 국내에서 편찬된 서적이 전강교재로 王함되었다 

侍講院의 교육直과를 높이기 위計여 강의 이외에 몇가지 방안이 

시도 되었다. 우선 농업의 어려움을 일깨워 주기 위計여 宮中에 水 

田을 설치計기도 計였으며,3n> 陵幸時에 세자를 동행케 하여3世子 

의 견문告 넓 힐 午 있王旱 배 러하였 다. 또한, 侍講院에 다가 親耕텔 

•無逸圖•洪範圖•聖學十圖롤 그린 屏風을 배치하여 교육적인 환경

註 27에 서 계 속.

新書，性理大全，新S六典，宋朝名臣言行錄 

( 기타)大學語錄，禮記，宋鑑，直解小學

文宗 近思錄，大學衍義，大學，論語，孟子

端宗 家禮喪制，論語，孟子，中庸

世祖 通鑑續編節要，宋元節要

替宗 禮記（喪制），大學衍義

成宗 論語，孟子，國朝寶鑑，中庸，貞観政耍，（典範），書經，春秋左傳， 

詩經，通鑑綱目，高麗史，名臣言行錄，大學，禮記，易學啓蒙大學 

衍義，周易，國語，通鑑續編，漢書，前漢書，資治通鑑，吏文騰錄， 

近思錄，家語，四傳春秋，晉書，性理大全，文獻通考象緯考，史記， 

中庸或問

註28)「列聖朝繼講化子次第」藏書閣圖書2-2781.

註29)「孝宗實錄」卷10，孝宗4年2月庚子條（10;2化‘35;614)

註30)予於大君廳北撞一室使世子出居於此常與±人居巧知外事 

(广增補文獻備考」卷225，職官考12 侍講院條）

註31)上謂《參贊宋^吉曰耳聞不化目見（中略）予欲陵幸時使世子 

注見路傍民家矣（「侍講院志」卷3，聖諭條P.78)



을 조성 해 주기 도 計였 다.

세 자교육은 강 의 장에 서 의 진강이 平가 되 었 다. 진강은 「日 講」과 

r會講」으로 干분되었고, 日講온 다시 朝講•晝講.夕講•夜對.召對 

등으로 干분되고, 그 중에서 일정한 시간에 열리는 朝講 - 晝講• 夕 

講을 보导「法講」 이라고 計고，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夜對 

나 召對를 「兼講」이 라고 計였다.3；" 法講에서는 주로 經書를, 兼講 

에서는 史書를 강의하였는데, 經書의 강의音 香해서는 德性율 함양 

計고，史書의 강의룔 통해서는 역사상의 興t治gL을 살펴봄으互써 

國王으로서의 經給을 쌓게하였다.會講은 세자互 하여금 제반儀式 

에 익 숙計게 하거나3官僚音과 상면할 기희를 마련해 준다는데 W 

목적이 있었다

註32)①古者無逸篇作屛今亦151洪範作屛圍之左右而賢之目!J作聖g奚徑甚明矣 

(「仁祖實錄」卷1，仁祖元年3月丙辰條（1:34.33:517) 

②吳百齢曰宣廟初年儒學臣李況撰進聖學十圖宣廟作帖置諸座側 

今亦依宣廟時事作帖W便&覚何如上曰洪範及此圖本欲書置于座側 

而作帖不若作屛之便於観省令玉堂書入（「仁祖實錄」卷2，仁祖 

巧年5月乙I未條（2; 4a • 33 ; 531))

註33)「侍講院志」卷1，講規條

註34)世子國本輔導不可不謹輔之道固有先後緩急之序先之1；1薰^© 

德&變化成就継之1^(古今事變鑑戒治亂其學不獨貴於博費史傳而 

已也（「中宗實錄」卷59,中宗22年7年己丑條）

註巧）侍講院輔德崔重演上15曰（中略）況會講之禮所lil習其升降揖讓之 

節S其隆師敬長之&尤不可一日或廢也（「中宗實錄」卷44，中 

宗17年4月乙未條）

註36)乞復會講之禮親近老成補聖學（「文宗實錄」卷3，文宗 即

位年 8月 T酉條）



강의회수는 日講의 경우는 매일 2〜3희가 보통이었고,會講은 

매 달 2회를 원척으로 計였 다W 진강이 중단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 

하여 侍講院 官員은 服喪，義式， 祭禮 및 公會에 참여하지 않아 

도 되 도록 규정 되 었으며 W 會講 당일 에 는 侍講院 堂上官은 公會에 

참석처 않고 會講에 우선 참석하도록 計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 

였 다. ">，

교수방범은 講義와 背誦이 주가 되었吨 干체적인 절차는 먼저 세 

자가 전에 배운 音을 한번 외우고 책 을 보면서 해석율 한 뒤 에， 

講官이 새로 배울 부분의 音율 한번 읽고，世子가 따라서 해석을 

하고, 다시 世子가 音율 읽고 해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U，그 

리고 학습방범은 暗記를 위주로 하였으며，교재에 따라서 외워야 計 

는 부분과 해석을 해 주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즉, 經書의 본 

문은 전早 암기해야 했으며，講宫이 해석도 해 주었다. 註의 경우

註37)請命師傅與武0?或五曰或十日輪次進書這（中略）季良又啓曰臣嘗 

爲輔德一日兩次進講臣遷他官後近來一日一次進講請自今兩次 

進講（「太宗實錄」卷32,太宗16年10月己酉條）

註38)①（仁祖3年）四月本院啓曰會講例行於初二日千六曰（「侍講院 

志」卷1 I講規條P.43)

②「昭顯東宮日記」12册，奎章閣圖書乂； U化1.參照 

註39)宮官除服制除式暖差祭及凡公會勿參（「侍講院志」卷6，諸式條 

P.62)

註40)伏願殿T尙留魯念 g今會講筵非有大關事故勿使作標 U壺 

輔養之道答曰（中略）今後講日書筵堂上匆參他公會可也（r中 

宗實錄」卷44，中宗17年4月乙未條）

註41)會講時世子誦前受音一遍釋則臨讀一遍講官讀新受音一遍世子 

讀音一遍 講官釋一遍世子又音釋各一遍（r侍講院志」卷1， 

講規條）



는 해석은 해주지 않고 音과 吐만을 붙여 주었다.*2， 肅宗 39年 

(1713) 重講을 計면서 기억 력 의 감뢰斗 시 간의 早족을 이 유로 臨

讀만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전처럼 背誦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

장이 채택된 것臺 보면 經書의 背謡은 필수적 이 었던 것 같다. 43> 

경우에 따라서는 배운 것을 종신토耳 잊지 않고 이를 실천하도록

計기 위해서 多讀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計였다."，매일 진강하는 

분량은 太宗 13年 (1413) 의 講學事目에 의하면 2내지 3장으互 규 

정되었으며，‘明日에 배울 곳을 미리 알려平어 에습을 할

수 있도导 배 려 하였 다에 습뿐만이 아니 라 耳습도 중시 되 었으 

니，배운 것은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講官과 의문점을 토론하여 완

註42)讀書之法本成誦爲貴然凡讀經書無a其輯註背誦之規但念附註 

M歸臨講則背誦之文恐亦渉於太略凡讀書之功必背誦而庶幾有 

如誦己言之效雖爲臨講讀數必當多數問巧必當精審唯在我春宮巧 

孜而加勉（同上條 P.51)

註43)尹德駿啓曰世子在沖年0不可不背講而即今春秋己近H十痛畢講孟子 

始讀中庸而此皆重講之書閣卷±子年近H十則誦講之功自不逮 

於T年（中略）右副賓客李健命U爲臨講與背誦其功顏別（中略） 

上命仍前背講（同上條）

註44)果欲學而至於聖則是豈十數讀所可責效者乎如欲融貫巧洽終身不 

,S則必準五十番爲宜（「侍講院志」卷2 ,勉學條P.78)

註巧）書@官進世子講學事目一每日平明時世子坐堂 K師];rr輪次進 

講經史H張或二張講至千遍午後又千遍或五遍且溫故至申乃罷 

■ (「太宗實錄J卷26 ,太宗13年9月乙酉條）

註46)傳于侍講院曰（中略）今後依經筵例明日所讀自某S至某廚先書!;I入 

前世子必考其應授之書及至受讀必有所問於is故知新兩便矣（r成宗 

實錄」卷278,成宗24年関5月 T未條）



전히 이해한 卒에 다른 것을 배우도록 하였다.47> 또한 講官의 일 

반적인 강의법울 지양計고 世子의 눙동적 참여를 유도計기 위한 토 

론 학音범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토론 학습법은 世子와 講官 

사이에서 뿐 만이 아니라 功臣子弟들과玉 함께 학습하거나，童 

蒙訓導들과 小學울 토론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背誦의 평가 

를 위해서는 告牲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吨 告牲이란 通•略•粗의 

3 단계로 성적을 평가하는 방범으로써 會講은 師 • 傅가 書講은 賓 

客이 그렇지 안으면 上番이 평가를 計도록 되어 있었다.51" 英祖 

23年 (1747) 3 月에 進講方法이 일早 변경되 었다. 오전에는 經傳을 

교재로 計고 진강방범은 그 전斗 같이 하고, 오후에는 召對를 행 

하되 먼저 그날 새로 배운 經傳을 열번 읽 은 卒에 史書를 5번 

읽 으며，停筵時에는 召對만 2번하고 오전의 소대는 관례 대로 한다 

는 것이었吨 S"

註47)臣意!^爲一日所講必於翌日與諸賓客侍講官等相巧難盡通無碍 

然後復講他文此爲式傳曰（中略）自今];r後不待世子問難先自 

辦析使之易曉刖庶乎可矣

註48)凡爲學之道非但講書而己有所疑事相與問答使其論難之言熟 

於見聞決洽於中可也（「中宗實錄J卷81，中宗31年2月壬子條） 

註49)上曰襄者功臣子弟令侍學世子其年少輩不事講讀反生逢迎之害 

S今勿與侍學只許更日直宿（「太祖實錄」卷3，太祖 2年5月 

辛亥條）

註50)①凡告巧會講刖師傅告巧晝講目!]賓客告牲否刖上番告牲

②世子書筵進講時通略粗告牲之規雖在幼沖之日己極未安而自上 

有命宮宫不敢違越（「侍講院志」卷1，講規條）

註51)晝前iJi經傳爲書筵而前受新受一遵其例晝後爲召對而先讀其日新受經 

傳十遍後新受史書讀五遍若値應爲停筵之日目！]爲召對二次而晝前召 

對一依書筵例（同上條P.65)



이상과 같이 侍講院 官員들은 어린 世子와 거의 起居롤 같이

하다시피 하면서 알상생활을 지도하고, 교재물 선택• 교수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가처관을 주입하는 등으로 世子가 王位에 오르기까지 

밀착된 인간관게音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侍講院 官員斗

世子와의 관게는 君臣琴係에 앞서서 師弟關係가 이早어 졌기 때문

에 君臣關係가 先行計는 經筵官과 王과의 관계와는 애당초 그 성 

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3. 昭顯世子와 西人외 侍講院 進出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子는 王位의 계승자라는 점 배문에정치적 

으로 매우 중요한 위처에 있었다. 특히 정처적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 

는 세자의 향배가 官僚들의 관심 대 상이 되 었다. 그러므互 胡窥과 이卒 

에 흔란된 政局에서 世子輔導를 책임지고 있는 侍講院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률 

살펴보는 것은 조선早기 전반기의 정치사의 한 단면을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宣祖의 뒤를 이어 即位한 光海君은 자신의 王位를 위협할 세력 

들을 철저하게 견제計였다. 즉，光海君 元年 (1608) 4 月에는 同腹兄 

臨海君鲁 죽이고，6年 (1614) 2 月에는 유일한 摘統인 永昌大君을 죽

이 고，7年 (1615) 11 月에는 仁祖의 동생 인 綾昌君을 살해하고，7年 

(1615) 4 月에는 仁® 大巧를 慶運宮에 유페시켰으며, 다시 10年 (16 巧) 

1 月에는 大妃의 尊號룔 박랄計고 巧害를 기玉하였다.52) 光海君의 

同氣間에 대 한 지 나친 견제 는 王權을 공고히 하려 는데 었었지 만, 

오히 려 王位에서 量러나게 되 는 計나의 원인이 되 었다. 光海君의

이같은 행위는 儒教외 도덕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오 

히려 仁祖反正의 名分을 제공計게 되었다.53，그리고 光海君의 明과 

後金사이의 中立外交政策은 幕華思想에 젖어 있던 崇明排金論者들에 

게는 華•突의 干분마저 모호하게 하는 행위로서 春秋大義에 배치 

되는 早당한 외교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反正名分을 주게 되

註 W) 李相但 ;「韓國史〔近世後期篇〕」(서 울 : 乙西文化社. 1981.4). PP.4〜7 

註53)使廢朝雕有昏亂之政但不殺同氣不廢母后雖i；(嚴T之德不能有 

此位也李建昌，「黨議通略」（京城；光文會刊）P.15



었던 것이다.

西人의 反正勢力은 光海君의 「殺弟巧母」에 대한 道德的 名分과

明나라를 背信했다는 春秋大義의 道義的 名分율 내세워 光海君과 大 

北巧力을 측출한 것이吨 이물 反正巧力의 핵심인물이 仁祖 元年 ( 1623) 

에 錄熟된 다음表 2 이 의 靖社功臣量이었 다

<表2>仁祖反正靖社功臣一覽表

1 等 2 等 3 等

金塗 李貴 李适 金慶徵 朴惟明 韓 宋英望

靖
金i點 沈器遠 申景禮 李重老 李巧 崔來吉 申景植

崔鳴吉 李與立 李時白 李時巧' 具仁堅 趙淆 李厚源

具宏 沈命世 張維 元斗构 洪振道 元祐男 金元亮
/UL

申景愼 李曙 李i瞬 申景裕 申巧 盧守元 白曾

功
朴孝立 張1教 朴化 洪瑞鳳 李義培

具e星 張紳 李起築 李元榮 宋時范

臣
沈器成 姜得 洪孝孫 金谏

柳舜翼 韓&復 洪振文

柳領

反正勢力들은 나롬대로의 뚜렷한 名分을 내세워 政變에는 성공했 

지만，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킬 길이 없어 早득이 南人 李元翼과 小 

北南!;i恭을 추대 함으로써 鄭經世 • 鄭蔬 • 李唆 • 趙網 • 李聖求 ■ 李光庭 -

註 54) 姜 i{錫;「典故大方」(서울: 亞細亞文化社. 1975.7) . PP.159 〜 161



張顯光• 金時讓둥 일부의 南人과 극소수의 ._小北人±가 기용될 수 있 

었다.

仁祖 2年 ( 1624) 에는 仁城君의 治罪問題와 텔婚問題로 南人 巧 

經世 • 李巧 • 趙絶! • 睦性善 • 柳硕둥이 功西派와 대립하였는데 反正功臣 

이 아민 申欽•黄馬등은 오히려 南人에 동조計였으므로 해서 功臣 

계 열과 분티되었던 것이 니，이들은 淸西라 昔리게 되 었다. 西人의 

정처적 색채는 결국 功西派와 淸西派互 大分된 셈인데, 李适의 獄 

後 仁祖 3年 ( 1625) 에는 南U恭 • 李景稷의 人事問題로 이 른바 老 

西派 (金壁 - 金尙容 • 申欽. 吳乂讓 • 金尙憲 • 金慶徵등)斗 少西派 (李貴 

朴化 • 羅萬甲 • 張維 • 姜巧期 • 李基巧 • 鄭弘滨 • ir伯曾 • 權濤등 ) 互 분파 

대립이 발생되기도 하였다.55，

光海君을 政變으로 量아내五 새로이 政權을 잡은 西人들은 자신 

들의. 행위를 合理化시키는 일이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이에 西人들 

은 光海君 政權을 「殺弟廢母」를 자행한 反倫理的 集團으로 규정

하였다. 光海君 政權의 反倫理的 행위는 君主가 懦教的 德治主義의 

학습을 게율리 한데서 기 인하므로，SW 經筵을 자주 여 는 것 만이 

廢政율 시정할 午 있는 첩경이라.5"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儒教的

註 55) 姜周鎭 :「李朝黨爭史硏究」(서울: 서울大 出版部. 1972)

PP. 96 〜101

註56)李德炯曰古之帝王雖在航海之時猶講大學1^^論治道今當臨御之 

初曰御經筵頻接賢±講論朝廷得失國家治亂此是急務向使廢君 

引接臣僚 廣詢治道目!] 爾瞻 雖極층巧 焉能惑亂 至此哉 (「仁祖 

實錄」卷1 ,仁祖元年3月乙巳條（1; 10a. 33; 505)

註57)吳a曰人主學問髙明則宮巧肅淸淸女語自絶頻數開筵咨訪不怠目!] 

弊政自法矣(「仁祖實錄」卷1，仁祖元年3月丙S條（1;3化.33;517)



政治思巧에서는 王權은 天命思想에 의하여 正當性을 早여받고 있는 

것이다. 즉，天命은 군주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正當할 때만 早여받 

音 수 있는 것이요, 道德的 正當性을 상설하게 되면 天命도 상설 

計게 된다.이는 뜻이다. 이러한 天命思想에 근거計여 자신들의 政 

變을 反正이라는 名分으로 合理化하기 위해서 光海君의 倫理的 타 

락율 공격하였다. 前代의 倫玛的 타락율 공격한 西人勢力은 자신들 

의 정당성을 확보計기 위해서는 政治의 倫理性을 강조하지 않율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西人勢力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道德告 숭상計 

고 文教를 진흥하는 데에서 찾으려고 했었다.sa> 이런 사고는 儒教 

의 德治主義에서 기인計는 것으로써，사희문제의 해결을 倫理意識의 

提髙에 서 찾으려 고 하는 것 이 다. 천통적 인 儒教의 정 처관에 서 는 사 

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法律로써 강요計거나 행정적으互 규제를 가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吨 行政과 法律로써 보다도 道德으로 

백성들을 교화서키고 禮에 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히 질서있 

는 생활을 영위計도耳 유도計는 것 60, 을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던 

것이다. 仁祖가 즉위한早 곧 바로 儒教의 崇唇壹 국정의 기본목표

註 58) 惟命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 失之矣 (「經書」(서音; 大同文化 

硏巧院刊）中庸）

註59)檢討宫趙希逸曰..........光海時崇唇妖術異端&起終至顚覆今

若尙道德修文教刖舊染汚俗可U變革矣（「仁祖實錄」卷1， 

仁祖元年4月壬戌條（l;39b.33:520))

註60)子曰道之U巧巧之iSi刑民免而無％道之(德齊之(禮有恥 

旦格 (「經書」(서울 ; 大同文化硏巧院刊) 論語 爲政篇)



로 삼으려고 한 것61>도 바로 政治의 偷理性을 강조함에 따라서

자연히 權力의 핵심인 국왕에 대한 儒教教育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領謡政 李元翼은 經筵의 필요성을 다옴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聖學이 고명計다고 計더라도 만약에 經筵율 자주 열지 않는 

다면 善言은 반영될 牛가 없울 것이고，人材도 분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中略) 옛날의 임금들이 비록 전쟁중이라玉 講

學을 중단하지 않은 까닭은 진설로 이 때문이다. 殿T께서 早

지 런히 修身을 하셨으니 政治를 計는데 어떤 어 려苦이 있겠는

가 ? 62)

國王에 대한 儒教教育의 필요성이 仁祖反正 직早에 크게 거론된

까닭은 儒教의 사회적 역활營 강조하는 道學的 至治主義와 관련시

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 告 社會構造의 개선이라는 측 

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儒教倫理의 高揚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

는 것이 道學的 至治主義의 목亞였다. 즉，정처 사희에서의 사회악

또는 정치적•사희적 흔란이 사희干성원의 도덕적 타락으로 부터 온

다고 且고 이의 해결은 주豆 인간의 주관적이며 내면적•도덕적'

註61)上T教曰國家若不崇信儒道何]义爵國乎予在間邸聞張顯光朴 

知誠皆U老成宿濡久居林T 敬慕之&未嘗少弛于中今在何S 

予欲共議國事其12^駕輯巧來此外林T宿德之±廣求啓（「仁祖 

實錄」卷1，仁祖元年4月壬申條（l;48b.33:524 ))

註62)元翼曰（中略）聖學雖己髙明若不頻數開筵則善言無由而至人材 

何而辨至於民間疾苦國家刊政莫不講論於一席故古之人君雖在 

干戈搶攘之中不廢講學者良i；(此也殿T孜孜不怠旣淸车源之地 

則於爲國乎何有（「仁祖實錄」卷1，仁祖元年3月壬子條 

(1 ；25b,33；513))



방식 에 서 찾아야 한다 는 생 각이 었다. 이 러 한 분위 기 計에서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修身이 필수조건으로 될 문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修身이 강조되게 마련이었다. 국왕의 修身이 요干된다면 자

연히 그 早게자인 世子의 修身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 

연한 추세라고 할 午 있다. 이에 仁祖 元年 ( 1623) 1 月에는 元子 

에 대한 蘭養은 世子로 册封되기 이전이라도 소홀히 할午 없다

는 禮曹의 건의에 따라 西人 吳乂謙•李廷龜•鄭摩과 南人 鄭經世 

를 輔養官으로 삼고 西人 金長生과 南人 張顯光율 僚屬으로 삼아

世子教育울 강화하였다.64，이들은 당시에 학문으로 명망이 높던 사 

람들로써 黨包이나 科擧及弟 여부에 관계없이 골고早 기용되었다. 

이처럼 각 파벌율 골고早 輔養官으로 기용한 것은 人物本位로 侍

講官을 임명計여 元子교육의 질을 높이고 反正名分인 도덕적 정처

풍토의 干현을 斗시計려는 의도가 내里되어 있었다 하겠吨

仁祖 2年 (1624) 6 月에 大司諫 張維는

國家의 근본은 세자에게 달려 었으므로 世子輔導의 방법은 

가장 절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吨 臣이 듣기로는 元子의 자질 

은 영민하고 행동이 범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就學이 

조금만 늦어지면 교육과정에 익숙처 못하며，元子는 經傳의 뜻

註 63) 朴忠錫: I. 조선조의 유교정치 체제와 주자학사상 (서울;「조선 

조의 정치사상」,平和出版社) 1980.5. P.30.

註64)禮曹元子雖未册封不可無輔養之事請護大臣大臣請做祖宗 

朝故事行之遂考出歷朝實錄刖太宗中宗明宗H朝明有可據之規 

於是Li(吳尤謙李廷龜鄭摩鄭經世爲輔養官金長生張顯光爲僚屬 

.(「仁租實錄」卷2 ,仁祖元年5月丙申條（2;7a.33;532 T))



과 義理의 즐거움을 깊이 알고 좋아._ 할 午 없을 것입니다.

그 때昔에 책 읽 는 것營 짜증스럽 게 여 기고 외운 것도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업니다. (中略) 元子의 나이가 열셋이니, 일 

반백성의 자제라도 또한 학문에 뜻율 들 나이인데 計물며 世 

子의 지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겠읍니까? 羊일의 책임이 教導 

가 소홀한 것보다 큰것이 早엇이 있겠音니까?W

라고 세자교육에 대한 관심울 촉干하였다. 8세가 되면 정규교육을 

서작計는 전통적 유학교육과정 W 에 비 추어 볼때 13세 에 이互도록 

체게적 인. 教育課程이 미 비되었다는 것은 교육적 인 측면에서 볼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었다. 더우기 도덕적 정처풍토의 구현을 국 

정의 기본목표로 삼은 仁租정권에게는 侍講토의 干성은 시급한 정 

치적 현안이었던 것이다. 儒臣들의 입장에서 볼때 國王이나 世子에

대한. 儒教巧育은 儒教的 理想政治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 다.

仁祖 2年 (1624) 8月에 李植은

옛날의 道統은 人君들이 이어서 전했는데，周公이 사망한 이

半로는 道統이 人君에게 전해지지 않고, 단지 T位의 사람管에

註巧）大司諫5S維等曰國家大本係於儲® 教導么方最爲切急竊聞元 

子姿質英發勤止不凡但U就學稍晚功程未熟其於經傳之穿義 

理之樂未能深知而篤好故讀習未免厭倦誦念或至遺S (中畴）伏 

念元子春秋十有H歳間卷童子亦知向學況在元良之地他日寶任 

何等關重而教導之具琉澗（「仁祖實錄」卷6，仁祖2年5月乙 

丑條（6;化.33;617))

註66)禮曹判書沈宅賢言東宮八歳入學 e是古例（「英祖賓錄」卷9， 

英租2年4月癸未條（9;35a’41;590))



게 전해 졌 다. 이 때 문에 小民이 혜택 율 업는 것이 드晉어졌다

고 주장하였다. 國王은 王統의 계승자이기에 앞서서 儒教的 道統의 

계 승자이 어 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國王이 儒教理念의 설천자이어 야 함 

을 강王計고 있는 것 이 다. 國王이 儒教理念의 설천자이 어 야 한다고 

한 것은 王權의 행사가 儒教的 價値基準에 의하여 이旱어져야 함 

金 강조한 것이 다. 이 러한 생 각은 道學政治論에 근거를 子고 • 있는 

것이었다. 당시에 있어서 儒教的 王道政治에서 벗어난 光海君과 大 

北勢力營 제거한 西人勢力은 자신들의 反正名分을 확립하기 위해서 

道學政治의 설천방안으로 부심하고 있었다. 道學政治의 干현은 정치 

에 .참여計는 모든 사람에게 早여 된 책무이기는 하지만，특히 國王 

斗 世子가 차지하는 정처적 버중때문에 그들의 책早가 더욱 컸던 

것이다. 이러한 사희적 분위기 속에서 仁祖 3年 (1625) 에는 그号안 

미루어왔던 世子册封斗 侍講院 設立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새 

로 임명된 侍講院 官員의 인선은 私情에 처우친 音공정한 人事라 

는 지적이 있었다. 仁祖의 姻戚인 西人 李植 • 鄭百昌 • 韓興一을 輔 

德 • 弼善 • 說書로 기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國王의 姻戚 

을 侍講院 官員으로 임명한 것은 외척이 정처에 간여할 午 있는 

길율 열어 놓은 것으로써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난을

註67)李植曰古之道統必自人君相®而傳周公沒後道統不傳於人君 

只在於在T之人此小民之蒙澤亦己鮮矣（「仁祖實錄」卷6， 

仁祖2年8月辛卯條（6;4化〜43a.33;635上〜T))



받았다. w 儒臣들의 반대 에도 불干하고 仁祖가 자신의 인척율 그대 

로 임명한 것은 李适의 鼠皆 겪은 音안한 정세와 무관計지 않은 

듯하다. 즉, 世子의 주위에 인척을 포진시켜 놓옴으로써 世子가 다 

른 세력에 이용될 가눙성율 에방하려는 의도가 내王되어 있었던 

것 같다.

政治의 倫理的 측면율 중요시計는 道學政治의 干현은 위정자 모 

子에게 부여된 공통의 책무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計여 儒學에 정 

통한 人±를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전대 

의 光海君 정권에 반대하여 仕宦을 외면하고 在野에 은거計면서 학 

문에만 진력計던 儒學者들에게 정처참여의 길을 열어 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난 것이 다. 이러한 사희적 분위기 하에서 仁祖는 그의 元年( 1623) 3 月에 재야 

의 명망이 었는 儒學者들율 主처하여 관직 에 득채할 것營 명 령하였고，W 앞서 輒 

養官으로 ‘ 천거되었던 西人 金長生 • 朴知誠와 南人 張顯光을 成巧館와 司業으로 

기용하였다™ 이晉의 기용은 _在巧 儒學者에 4한 회의 언식을 -높。T 주는 게 

기가 되었으며，科晕를 통하지 않고至 高級官僚가 될 수 있는 기

註68)李植爲輔德鄭百昌爲弼善（中略）植之妻上之兩姨姉妹也百昌之 

妻中殿之巧也吏曹初]^他人擬輔德望則上命改望故李植追擬而 

受點吏曹又W他人擬弼善刖上命改望曰iiJ玉堂西壁中職次相當 

人擬望蓋百昌時爲弘文館副校理故也待教韓興一亦(副望爲說書 

輿一即中殿從父兄也識者見而憂之曰自古偏化內族者鮮不t：其國 

主上乃於元子新册之時必欲U椒親爲春坊輔導之官 則是主上先示

偏私之意於沖年之主也安知外戚預政之渐自此始耶（「仁祖實錄」 

卷8，仁祖3年正月戊午條（8:5a.b.33:669 T))

註 69) 註 61 과 同 一

註 70) 置成均館司菜 H 員 L보金長生張顯光朴知誠爲之 (「仁祖實錄」卷 2, 

仁祖 元年 5 月 T리g ( 2;13b-33;535) )



희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때 在野 儒 

學者둘에게 제수한 관직은 면다른 4권이 없는 禮遇職이었으며, 그 

규모도 소폭에 그쳤으且至 정처적으로는 상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에 지나지 않았다. 이量이 정처적 영향력을 행사計기 위해서는 이 

들의 진출을 지지하는 사희적 분위기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만 計였다.

西乂政權의 春秋大義만을 앞세운 名分 위주의 외교정책은 淸의 早 

력첨 락을 音러 일으키 게 되 었 다. 그리 計여 仁祖 14 年 (1636) 12 月 

에 丙子胡亂이 일어나고 仁祖가 南漢山城에서 항복計는 처욕을 당 

하였다. 이때 淸은 조선정부의 외교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였다. 

西人政權은 早력에 눌려 이톨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淸 

斗 가까이 한다는 것은 西人政權이 내세웠던 反正名分과는 정면으 

로 배처되는 것이었다. 淸은 朝鮮政府에 대師여 征明軍의 파견을 요 

干함으로써 西人政府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仁祖 17年 (1639) 

에 淸의 征明軍 파병요干에 대하여 朝鮮政府는 左議政 崔鳴吉奮 

藩陽에 파견計여 "國內가 공허하여 人民이 疑懼한다"7"는 이유 

를 들어 淸울 설득시커 려 고 計였 다. 仁祖 17年 ( 1639) 12 月에 金 

巧憲은

■淸과의 講和는 子력에 굴복計여 일시적으로 취한 방편일 뿐 反 

正의 大義名分은 互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淸의 파병요干에 응한

註71)李相但：「韓國史〔近世後期篇〕」P.108.



다는 것온 흡사 원午를 도와서 早모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7"

고 計였다. 그러나，淸은 朝鲜政府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講和 조건 

皆 위반計는 것이라 하여 反淸輿論의 주모자인 金尙憲울 藩陽으로 

암송計였다.73> 그리하여 다옴해인 仁祖 18年 (1640) 에는 淸의 강요 

에 의하여 林慶菜을 비롯한 6천명의 征明軍을 파견하기는 하였으 

나, 형식적인 전早끝에 그 일부는 明에 早항計기까지 하였다. 이처 

럼 西人政權은 겉으互는 淸의 파병요干에 音計면서，뒤呈는 親明敌 

策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 나，仁祖 20年 (1642) 

10 月에는 崔鳴吉마저 明에 밀사를 파견한 죄과且 藩陽에 干금되기 

에 이르렸다.7" 강력한 反淸論者인 金尙憲이 淸의 제재를 받은 것 

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主巧派인 崔鳴吉마저도 親明政策때문 

에 淸의 제재를 받營 정도로 당시의 국내상황은 反淸의 ，기운이 

암도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仁祖反正의 名分을 고수하려 

는 西人晉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淸은 反淸人±에 대 한 견제뿐만 아니 라 人質豆 잡혀 있 던 昭顯 

世子에게 朝鮮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도록 득

註巧）前判書金尙憲上疏曰（中略）近日又聞道路言朝廷從化使之言將發 

兵五千助藩陽犯大明（中略）有復於殿T者曰人有助寇錶攻父母 

殿T么命有司治之其人雖善辭U自解殿T必加iJi王法此天T之通道 

也（「仁祖實錄」卷39,仁祖17年12月戊申條（29;25b.35;75)) 

註 73) 金龍德 ; 昭顯世子硏巧 (서울 ;「史學硏巧」 第 18 號, 韓國史學會， 

1964.9.10) P.443.

註74)同上 P.444



려計였다. 이에 侍講院은 世子教育 이외에도 本國政府와의 연락에 관 

한 실早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侍講院은 本國使行의 應接， 

質子의 交替, 蹟還問題，貸易菓務 및 征明軍의 정발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75，淸은 제반업子외 처리과정에서 世子의 

보다 많은 재량권을 요구하였으며，이는 世子의 親淸的인 태도互의 

선회와 더불어 仁祖로 하여금 淸의 저의가 단 곳에 있는 것이 아 

닌가 計는 의干심을 자아내게 하였다.76> 이러한 상황하에서 仁祖가 

선택할 午 있는 방안은 世子의 행동에 제동을 걸거나, 國內의 反 

淸的 분위기에 편승計므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었다. 仁祖는 世子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藩陽館所에 보내 

는 量량을 엄격히 제한計거나，77> 世子가 꺼리는 巧官을 파견하여 

世子의 행号을 감시하玉耳 計고，7g> 侍講院 宫員을 소환計기도 하였 

다. 이처럼 仁租斗 世子의 같등은 侍講院의 근早여건율 더육 악화 

시킴으로써 侍講院 官員의 파견이 정치문제화하는 경우까지 생겨나

註巧）同上P.445.

註76)上曰淸人之要予乂朝自前汗時已然而予病爲解故彼不强之矣 

今聞九王年少剛腹其意何可測也前目IJ待世子太薄而今巧太厚云 

予不能無疑焉（「仁祖實錄」卷44，仁祖21年10月辛未條）

註 77) 請將本曹銀二千 兩 管韵銀드千 兩 急急入送 答曰 老米雅惡 依藩 

隱初到時食之可也不必到今別出無前之規至是備局請依戶曹啓辭 

添送銀五千兩世子行中答曰今年所送柴饋等價及別銀夢不爲不 

多淸國所爲亦不可不察姑勿入送可也（「仁祖實錄」卷45，仁 

祖22年 7月辛丑條）

註 78) 王世子及媛 還入藩떨 命宦官金彦謙 f去世子入藩陽 彦謙曾侍世子 

于藩館世子如有過擧刖涕泣苦諫誰遭捶楚猶不少止世子深化 

忌巧故有是命（「仁祖■實錄」卷45，仁祖22年2月戊寅條）



게 되었 다.

仁祖 18年 (1640) 3 月에 司諫院은

東宮을 輔導하는 것은 선무로써 H公이 師•傅•戴師를 겸임 

하고 賓客으로부터 堂T 宮僚에 이 르기까지 一時에 極選，公議 

에 따라 擇差計는 뜻은 우연이 아닌데, 세자가 藩陽에 간 이 

卒 賓客에게만 의존하게 되 어 책 임이 더욱 무거워 졌音니다. 吏

曹가 才學이 넉넉計고 位望어 顯達한 자를 差送한 卒에라야

公道틀 결 午 있을 것인데，淸望에 通淸된 적도，實職을 지낸 

적도 없는 자들을 잡다히 擬望하여 苟且히 채운다는 비난율 

일으킴니 다. 館所가 비 록 樂王가 아니지 만 分義가 존재하는 곳 

인데 누군들 가지 아니 하리오 마는 前後의 差遣者들이 모두

싫어計니 그때의 의론이 있는 자들과 세력이 있는 자들은 백

방으로 모면하여 注擬된 적이 없읍니다.79，

고 하였다. 이처럼 侍講院은 근子여4이 바접에 따라서 사람들이 差 

遣되기를 꺼리는 관서가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관豆들이 侍講院 

官員으로 임명되는 것을 꺼려計기 때문에 早적합자가 임명되는 경 

우가 종종 있었다. 즉, 副賓客 金南重은 獨子이면서 노모가 있는데

註79)正言沈澤啓曰輔導東宮有國先務=公例兼師傅武師賓客];J至堂 

T宮僚皆時極選從公議而擇差意非偶巧化子入渚之後專 

倚賓客責任尤重爲S曹者必才學俱優位望極顯者差送然後公 

道可伸而從未通淸望未經實職者雜然娃擬iJi致苟充之誤館所 

雖非樂止分義所在誰不可挫而前後差遺率多見t午時議之人 

稍有勢力者百端謀免未及注擬（「仁祖實錄」卷40,仁祖18年 

3月庚寅條）



도 冲출되 었으며 ,w，70세 에 가까운 사람이 賓客으로 擬望되는 경 

우玉 있었던 것이吨 W 더우기 藩陽의 侍講院 官員으로 임명되기 위 

해서는 淸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신규임명자를 선택하 

기 는 더 욱 까다로웠 다. 淸의 기 피언물이 라는 이 유때문에 李景突이 

巧師로 취임하지 못한 것은 바互 이런 대표적인 에라고 할 午

있 다.

侍講院의 운영율 곤란하게 했던 仁祖와 昭顆世子와의 같등은 지 

금까지 夷賊視하여 왔던 淸告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計는 現實 

認識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즉，昭顯世子는 淸國을 비교적 정

확히 認識할 수 있는 기희를 가점으로써 淸이란 세력의 존재를 인

정하는 방항으로 인식이 바뀌어 간 반면에 崇明排淸의 名分에 대 

달려 었던 仁祖는 淸이란 존재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에 불斗하다 

는 언식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아난 필연적인. 같등이었던 것 

이다. 西人政權에 의한 反淸意識은 淸의 견제에도 불干하고 점점 심

화되어 갔다. 仁祖 22 年 (1644) 3 月에는 仁祖反正의 1 등공신이자 

現職左議政인 沈器遠의 역모가 발생했는데 沈器遠은 T丑約條가 皇

註80)右副賓客金南重上疏曰臣旣承賓客;i命（中略）而父母年皆-t十俱 

有疾病而老父則若將頃刻須命者巧臣lit獨子日夜扶護不忍離發 

(「仁祖實錄」卷43，仁祖20年12月辛未條）

註81)命勿年近十之人擬差賓客之任（「仁祖實錄」卷45,仁祖 

22年7月癸卯條）

註82) 李景爽複爲元孫輔養官景実時望最重曾帶此任及爲武師爲

淸人所惡久在散巧至是復兼之（「仁祖實錄J卷46,仁祖23年 

2月己未條）



明에 得罪한 것이기 때문에 尊明大義를 위하여 仁祖에게 양위音 

강요하고，家財를 기우려 모병율 하여 연약한 文臣들율 살해하고, 

淸國과의 수치스러운 관계를 끊으려 랬 다고 供述計였다. 8" 이때의

時代狀況은 現職左議政이 仁祖의 對淸態度가 미온적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역모를 획책할 정도로 反淸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反淸意識은 이 早의 侍講院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이 다.

仁祖 元年 ( 1623 ) 에 昭顯世子의 輔養官으로 西人인 吳义誰 . 

李廷龜•鄭瞎과 南人언 鄭經世를 채용하고 그 僚屬으로 西人 

金長生과 南人 張顯光을 임명한 것은 전술한 바이지만 世子 

教育에 西人과 南人學者音 기용한 사례는 그 이早에도 마찬 

가지 였던것 같다. 仁祖 3 年 ( 1625) 에 侍講院이 개설된 뒤 同 

王 .15 年 (1637) 에 藩陽으互 移設하였다가 同王 23年 (1645) 에 還 

都計는 과정에서 侍講院 官員으로 진출한 人物의 黨色관계는 < 부록 

1〉■斗 같다. 이 <부耳 1>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우선 侍講院 宫 

員의 黨色분포를 손쉽게 이해할 午 있도록 圖示하면 다음의 <表3> 

과 같다.

註83)主上反正之後多有過學吾常欲推I；(爲上王傳位于世子趙公巧亦 

有此意未果而死矣丙子1；1後稱罪於天T吾每雨之爲傾家巧 

辦銀數千餘兩募得力±推|〇見誠區區所願專在扶植綱常頃者世 

子出來時非不欲脅上傳位而雖奉世子亦知無可爲兹不爲之矣 

(「仁祖實錄」卷45，仁祖22年3月己酉條）

註 84) 註 64 와 同一



위 表에서 黨色이 확설한 자만 볼때 西人이 30% 前後인데 버 

하여 南人은 10%를 오르내리는 정도이 다, 이러한 西人과 南人의 

버音은 당색音 밝히지 못한 여타 인원에도 비숫하게 적용될 것이 

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시기 侍講院 官員의 移拜實態를 분석하면 다움의<表 

4>斗 같다.



관서

仁祖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2 누게 %

義 政 府 1 1 1 1 .1 1 2 8 3.3

侍 講 院 7 3 3 1 4 1 2 21 8.7

'承 政 院 1 2 1 1 5 2.1

司 諫 院 3 5 12 8 8 2 7 17 14 2 78 32.2

司 憲 府 4 1 19 9 7 6 4 13 8 1 72 29.8

弘 文 館 2 8 3 1 1 3 4 5 27 11.1

姪 郞 2 1 1 1 1 1 2 9 3.7

成 巧 館 1 1 玉 1 1 己 2.1

藝 文 館 1 1 1 1 2 6 2.5

地. 方 館 1 1 1 2 1 1 1 8 3.3

기 타 2 1 3 1.2

計 23 7 47 巧 21 15 19 42 36 4 1 242 100

위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侍講院 官員의 2/3가량이 H 

司외 官員이 나 S郞으로 이배되었音울 알 牛 있다. 이 상과 같은사 

정을 통計여 당시 侍講院職은 거의 西人이 득점하다시피 하였고， 

이들 西人의 侍講員 官員管은 다서 H司나 姪曹로- 轉補되어 乂事 

權斗 言路를 장악하므豆써 그들의 세력기반을 확고히 해가고 있었 

옴을 알 수 있다



4 . 孝宗朝에 있어서의 西人외 侍講院進出

大陸외 정세가 안정되자 淸은 昭顯世子와 金尙憲•崔鳴吉•李敬輿 

둥의 귀국을 허용했다. 昭顯世子는 귀국한 직半에 사망했으며 이를 

계기로 後繼者를 누干互 할 것이며，世子외 教育을 누干에게 맡길 

것인가 計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仁祖 23年 

(1645) 5 月에 持平 宋찾吉은

元孫을 조속히 世孫으로 巧封하고，孤忠大節로 華夷觀念을 高揚 

서켜서 一世의 重望을 한 몸에 받고 있는 金尙憲울 招致計여 賓 

師의 職에 두고 宿德한 사람을 널리 干하여 世孫을 맡긴다면 今 

曰의 인심이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85>

라고 상소하였다. 宋巧吉은 世孫을 조속히 册封計고， 孤忠大節로서 

±類의 崇仰울 받고 있는 金尙憲울 둥용하는 것이 政局 安定의 

첩 경이라는 주장율 웠다. 그러 나 仁祖는 元孫은 아직 나이 가 어티 

고，그 生母인 世子블 姜氏에게 罪過가 있다는 이유豆 同年 六月

註85)持平宋巧吉上疏曰（中略）臣愚爲元孫教養之方不可不愼補導 

之人不可不擇臣未知殿T之朝廷可1^(巧六尺之孤者誰耶■前判書 

金尙憲精忠直節聲動華夷負一世之重望爲福人之矜式求之前史亦 

巧罕有臣愚]^1爲欲擇其人舎此無他（中略）則不但今日人&S定 

又安知異時立大經建大業不爲根抵於此乎（r仁祖實錄」卷46，仁祖 

23年 5 月辛丑條（46;35a . 35:222))



에 第 2子 鳳林大君울 世子豆 册封計였 다. 鳳林大君의 世子册封을 

계기 로 다시 世子教育에 대 한 論義가 활발하여 졌 다. 仁祖 23年(化45) 

11 月에 西人인 右議政 李景爽은

古人으로서 政治를 말計는 자는 太子를 教育시커는 것으로 

근본을 삼지 않은 적이 없다. (中 S#)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만약에 草野의 賢者를 招致하여 師友로 삼지 않는다면 教養이 

疏略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金集은 一 生을 性理學에 침잠計 

였고，宋時烈，宋巧吉도 學行으로 저명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이 

들을 招致하여 侍講院 官員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읍니다.*7>

고 하였다. 仁祖는 世子教育을 活性化 시키기 위해서 西人의 金集 

•宋時巧등을 招致하려고 하였으나，그들은 부름에. 웅하지 않았 

고，副護軍 金集은

侍講院 官員을 이미 최상으로 선택하여 기대가 큰데，거기에 

다가 草野人±를 招致하여 世子教育을 돕게 하러는 뜻은 매牛 

훌륭하다. (中略) 今日의 學 • 不學이 앞날의 治亂의 관건이 된 

다는 古人의 말을 世子를 위하여 올린다

註86)上曰非徒疾病如此國事日Pi於難危aft有不講幼冲之主恐不能S - 

當大器予欲於大君中擇立爾 「仁祖實錄」卷46,仁祖23年巧6 

月壬午條（46; 49 a. 35:229)

註87)古人言治者莫不1；^教養太子爲本（中略）當此之際若不旁招草野 

之賢爲之師友則其於教養之具恐爲疎略之歸也金集一生沈潛於. 

性理之學宋^吉宋時巧亦學行著名久矣（「t祖實錄」卷46，

仁祖 23 年 10 月 T亥條（46 ; 77b • 35 ; 243))

註88) 「仁祖實錄」卷46,仁祖23年10月 T亥條（46 ; 78b • 35 ;244)



라는 사직소音 올렸다 金集은 버록 자신이 나이斗 건강대문에 

化子輔導의 직책을 中락하기에는 早적합하지만，草野人±를 主빙計려 

고 하는 뜻만은 적극 지지한다고 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西人인 前 

知中樞府事 趙翼은

/王世子가 이미 册封되었으니 마땅히 聖賢의 學問을 배워서 曰f 

옴이 추干하는 바가 옛날의 帝王(堯•舜•禹)과 같도耳 할 것업 

니다. (中略) 聖學의 要體는 人&을 복돋우는 것입니다.(中略) 

(이를 위計여) 侍講院 官員은 官職의 髙T 草野人±의 여早에干 

애 받지 말고，經擧이 있는 사람音 선택해야 합니다.Ml

고 주장하였다. 趙翼도 李景爽과 마찬가지呈 侍講院 官員으로 草野 

人±를 대거 기용해야 할 필요성을 力說한 것이다. 이 시기에 侍 

講院 官員의 人事문제가 중대한 정처적 쟁점이 된 것은 새로운 

世子가 册封된 직羊라는 점과 西乂이 侍講院 官職울 둑점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사설 侍講院 官員의 임명은 教育的인 관점에 

서 도 중요하지 만, 仁祖의 이 당시 나이 가 50세를 넘 어 섬고, 오랫

註89)副護軍金集上琉辭召命曰（中略）臣巧惟元良正位四方延額進德修 

業一日爲急胃IS賓清旣極時望而猶且招祿欲資啓沃意甚誠也 

(中略）古乂所謂今日之學與不學巧他日之治亂者竊爲儀君獻焉 

(「fc祖實錄」卷46，仁祖23年 11月甲寅條（46;87b’35;248)) 

註90)前知中樞府事趙翼上疏曰(中略）伏惟王世子旣當！諸福之位宜講聖賢 

之學使其,1>志事爲一如古之帝王此乃第一等也謹按經傳所載聖 

人所言爲學之才唯舜禹授受危微精一之言最爲首出（中略）極選 

春巧進講之官不拘職秩高T及草野之人苟有經學者皆取之備 

講官歹y (「仁祖實錄」卷46,仁祖23年11月丙辰條）



동안 病苦에 시 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91> 仁祖 ： 死後 

政權외 向背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로서 侍講院 官員의 임명을 거 

론했던 西人에서는 이른바 草野人±들인 淸西派人±들의 招致에 晋 

급計였다. 淸西派의 人±들은 모두 對淸問題에 있어서 강경한 反淸 

論을 名分으로 計고 있었다. 현설적으로 對淸關係를 감안한다면 反 

淸論者들을 대거 기용한다는 것은 外交問題를 일으킬 소지톨' 내포 

하고 있었으며 f거기에다 巧西勢力의 反潑玉 에상되는 중요한 정 

치 문제 였던 것이다. 그러나 淸西派의 草野人±를 侍講院 官員으로 

기용計라는 강한 여론은 仁祖로 하여금 政策的 轉換의 化要性을 느 

꺼 게 했 던 듯하다. 仁祖 23年 <1645) 11 万에 t祖는 右議政 李景爽에게

내가 듣건데 <■大臣은 사람으로*1 임금을 섬 건다 ’ 했으니， iP은 

어진이룔, 천거하도旱하라. 옛 날부터 臣T된 자들 中에서 는 苦소 

큰 일을 計거나 절개를 지커고 義에 죽은 자들이 있 었다. 그런데 

그들은 名望이 있는 사람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草 

野에 疏遠한 곳이나，鄕黨이 천히 여기고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에

註91)上謂諸臣曰予有宿疾牲往而劇元孫如彼其微弱予觀今日之形勢 

不可待小兒之成畏未知脚等之意15(爲何化 （「仁祖實綠」卷46| 

仁祖23年巧6月壬午條（46;49a，35;229))

註92)左議政金尙憲再疏略曰臣詳聞國書中有曰閔聖徵等四人因世子求 

用姑尤所請其餘仍不許叙用所請其餘臣在其中其信不营不巧今 

若一體收用則日後致責必無少寬也（「仁祖實錄」卷47,仁祖24 

年 4 月辛己條（47;35a.35;229))



서 나오는 법이다.*.93)

라고 計여 新進人±의 추천울 의뢰計였다. 仁祖가 이처럼 淸西派人 

±의 起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功西派 中,C> 으로 운용해 오던 

政厨의 安定이 時代的 여건의 變化로 인하여 어려워졌기 때문인듯 

計다. 仁祖 23年 (1645) 12 月 에는 功西派외 領袖인 領謡敌 金塗가

權奸이라는 공격에 따라서 사적소를 올릴 정玉互 功西派에 대한 

淸西派의 버관이 활발해 졌 다. 9*> 功西는 仁祖의 反正에 적 극적 으互 

가담한 勢力으로서 仁祖執權 初期부터 政府의 要職울 點有하고 있 

었는데，淸西派人±들의 공격 으로 점 점 守勢에 量리고 있 었 다. 상대

적으로 金尙憲•金集•宋時巧둥의 淸西勢力은 서서히 政治的 地位를
'、-■.

上异시켜가고 있었다.

仁祖 24 年 (1646) 2 月에 仁祖는 다시 金集에게 東官의 巧導를
.一—

맡아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金集은 게 속 이 音 사양하였다.Ml 金尙 

憲도 左議政을 맡아 달라는 仁祖의 요청울 午차례 거절하였다W

註93)上謂右議政李景爽曰予聞大臣U人事君脚其薦賈可于自古人 

臣有身巧大事業者有伏節死義者而其人不專出於名望之中或在 

於草野么疏遠鄕黨之賤棄矣（「仁租實錄」卷46，t祖23年11月 

辛未條（46;91b‘35;250 ))

註94)領議政金塗又上疏乞免曰夫權奸之稱固非一端或樹立私黨或 

陰謀陷人者方可謂之權奸也（中略）金這旣!^草野而功臣於前重馨 

又i；(草巧而斥臣於後臣之罪惡前後彰著（「仁祖實錄，卷46,仁祖 

23年12月辛卯條）

註95)先是上T書召金集使輔導東宮集辭iJi老病上命待春和上來 

至是集又上疏力辭不至（「仁祖實錄」卷47, t祖24年2月 

乙未條）

註 96) 註 93 과 同一



이처럼 金集이나 金尙憲이 仁祖의 早름세 웅計지 않은 것은 아 

직도 자신들의 정처적 소신을 펴볼 수 있는 정처적 여건이 조성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에 金尙憲은 自派외 政

治的 進出音 확보하기 爲한 수단으로서 侍講院의 制度改善을 요청 

하였던 것이 다. 仁祖 24 年 (1646) 5 月에 金尙憲은

臣이 문건데 漢나라의 賈證가 太子教育의 중요성율 강조한 것 

은 진설豆 근본을 알았다고 할 수 있音니다. 이 제 世子가 册

封되었으니 모든 백성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太子의 教導입니 

다. (中略) 宮僚들 중에는 名巧斗 彦±가 있어서 각각 그

직책을 맡고 있기는 하나，다시 行實이 方正하고 學問이 득실 

하며，聲暮가 이머 드러난 사람들을 널리 干計여 科學出身 여

早에 관계없이 면도로 官職의 호청을 정計고 資善의 지위에 

출입計게 한다면 반드시 유익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9"

라고 하여 侍講院에 科華을 거치지 않은 人±를 기용할 수 있는 

官職音 新設할 것을 요청하였다. 仁祖의 지시에 따라 備局이 이

문제吾 논의計여 결정하기를, 대상자를 고르는 것은 吏曹에서 담당 

하고 官의 稱號는 宋의 故事에 따라서 堂上官은 贊善，.堂T官은

註97)左護政金尙憲其疏曰（中略）臣又聞漢臣賈證常識時務直許而 

拳拳竭論者在於輔翼太子眞可謂知所本矣即今元良得人萬民延頸 

進德修業此正其時機會所關盖有重於此者乎見在宮僚必多名流 

彥± 各稱厥職然更須博選廣求方正篤實已著之人不限科目別立 

宫稱巧得出乂於資善之地則必多所益也（「仁祖實錄」卷47,仁祖 

24 年 5 月 T卯條（47;45a〜b . 35;277))



翊善 ag>，參T官은 咨議呈 하기로 하였다이티하여 侍講院에는 

山林人±를 招致하기 위한 贊善 • 翊善 • 咨議職이 新設되었다. 侍講院 

에 세개의 官職이 一時에 巧設된 것은 상당히 異例的인 일이었다.

즉，朝鮮初期에는 1 乂만으로 侍講院音 운영한 경우도 있었을 뿐 

만 아니라,"W 仁祖初期에도 侍講院 官員의 증설요干가 却T된 前 

何에 비추어 볼때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으며,inu 또한 科舉出 

身여早틀 묻지 않으므로써 在野의 學者들에게 크게 문호룔 개방한 

샘이었다. 이처럼 侍講院 官職울 증설한 五면적인 이유는 世子教育 

의 內實을 기하기 위해서 經學에 조에가 깊은 자들을 侍講院에 기 

去하는데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淸西派의 在野人±量에게 

정처에 참여할 기희晉 마련해주기 위한 조처였音율 午号해야 한다

仁祖 24 年 (1646) 10 月에 西人인 持平 李麦王

註 98) 「翊善」은 仁祖 26年 이早에 는「進善」으로 그 명 청 이 바 

뀌었다.

註99)答曰（中略）仍T備局備局W爲博選一款吏曹精擇可合之儒 

W偏其任而官稱則略錢宋朝故事堂上則稱贊善堂T則稱巧善 

參T則稱咨議入講之時則贊善序於輔德之上 巧善序於文學之次

咨議序於說書之T上從之（「仁祖實錄」卷47,仁祖24年 5月 

T卯條（47;45a〜b • 35:277))

註100)德宗爲巧子時每日書S洪應獨對嘗宗爲世子時李克堪獨對若 

II文學博聞之±雖一人亦足況於五員乎（「成宗實錄:J卷284, 

成宗24年11月癸卯條（284;15 a〜b . 12;438))

註101)侍講院啓曰本院實官兼官十員而不能無疾病事故今當祈雨親祭 

世子當行亞獻禮而宮官執事無m備數曾聞祖宗朝或有增置 

兼宫之時今宜加化備執事（中略）右副賓客金尙憲獨U爲 

增置宫制事體重大倉卒差出亦似未安有故官員速令差出 

備執事上命執事上命從尙憲之言（「仁祖實錄」卷24(仁祖9年 

5月丙子條）



侍講院 官員은 비耳 일시에 엄선되었지만 科牵를 통하여 벼 

슬길에 나선 자들은 보통 學問의 힘을 子시합니다. (그러나)

山林에는 반드시 學問을 正統으로 밖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臣은 殿 T께서 大臣이 餘官과 會同計널리 遺逸을 干計도록 

명 령할 것율 기 대합니 다. 약간이라도 이름이 었는 ■자들은 모두

기耳하여 宣祖의 前例처럼 宫職을 除授하는데 대비計도록 하십 

서오 102>

라고 하였다. 李表도 역시 科畢出身보다 山袜乂±가 經學에 더욱 조 

에가 깊으i 呈 이들을 侍講院 官員에 重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科擧出身자들이 科文에만 처중計여 經學에 대한 소양이 부족 

함을 지적한 것이기는 計지만, 科擧를 통해서 官吏가 된 巧西派의 

旣成官僚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함측하고 있는 것이다."山林 

人±를 侍講院 官員에 임명하기 위한 干체적인 절차가 논의 된 것

註102)持平李麦曰春坊僚員雅皆一時之選由科目出仕者素蔑學問之力 

山林之T必有藏修之± 臣願殿T令大臣會同鐘官博求遣逸 

之人稍存一名者率列錄一如宣廟朝六條俱備之規1^^備除補 

(「仁祖實錄」卷47，仁祖24年10月乙酉條（47;65b‘35;287)) 

註 103) 李成茂^<朱子學이 14.5 세기 韓國教育 •科學制度에 미친 影響>

(성남.;「韓國史學」4. 韓國精神文化硏巧院 1983.3)pp.38,l〜383. 

科拳의 試.쓸方法으로써 講經과 製述의 어느쪽이 人材선발에 

豆斗적인가 計는 論義는 朝鮮前期에王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經學에 대한 소양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講經派가 대체互 

우세 計였으며, 1478 年 (成宗 9年) 에는 明經科鲁 신설하여 講 

經만으로 ■取±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결斗 新進儒學者 

돌이 政界에 더今 많이 진출하여 世祖功臣이 午측이 되어 

있던 動舊派와 대립되는 세력인 ±林派가 형성되기에 이르 

렀던 것이 다.



은 仁祖 25年 ( 1647) 4 月에 이르러서였다. 吏曹는 「贊善」.「巧善」 

'「咨議」를 차출하되 輔養官의 前例에 따라서 兼職으豆 임명하여 

그들이 오래玉耳 그자리에 머量러 世子輔導외 임무에만 전념 할午 

었도耳 計자고 건의하였다.1C" 이에 따라서 金集 • 宋時烈을 侍譜碗

官員에 임명하기 위한 전제 王건으로 軍職을 제수했으나, 그들은 

임하지 않았다. 게속해서 仁祖 26 年 (1648) 10 月에 金集을 贊善

으로 權認를 咨議로 삼았다. 巧時烈과 權認는 모平 벼슬互써가

아니고 학문으로 저명한 자들언데,이들에게는 특별히 S 馬를

타고 오玉导 仁祖는 배 려 였 다. 이처 럼 仁祖는 山林乂±의

기용에 대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거니와 그 대상은 平로

淸西巧의 金尙憲이나 李景夷이 年천한 人:았다 이로早터 山林人 

幸를 좀더 광범위計게 기용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또반 淸西派'巧을 기용하는데는 비관의 여론王 었었지만 仁

租 26. 年 (1648) 10 巧 에 이 르러 는 左議政 李景爽은 ‘ H南에
♦

어찌 人材가 없겠는가? 張顯光 • 金長生의 門生이나 子弟들은

註104)吏曹啓曰世子贊善翊善咨議等官今當差出依輔養官例兼職 

T批使之义於其任1；^專輔導之實似當請金集宋時巧等姑令先付 

軍職上從之（「fc祖實錄」卷48,仁祖25年4月癸未條）

註10日）金集爲侍講院贊善宋時巧爲進善灌認爲咨議時巧認皆不仕 

學問稱焉（「仁祖實錄」卷49,仁祖26年10月甲辰條）

註106) T諭贊善金集進善宋時烈咨議權認等令乘S0上來自丙子亂後 

朝廷W驛路调弊凡侍從之臣皆不許乘記至是有此命所!;(寵待 

之也（「仁祖實錄」卷49,仁祖26年10月乙巳條）



모子 選用할 만한 자晉이다;"W 라고 山林人±를 보다 적국적 으로 

기 용할 뜻울 제 기 하였 다. 吏曹는 " 故臣 張顯光• 金長生• 朴知誠외 

門生과 子弟 中에서 才行이 있는 자를 就用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 일차로 드러난 자들을 뽑아서 올리고，그 이외에도 吏曹가 미 

처 파악計지 못한 자돌은 各道 監司로 하여금 각 지방의 公論에 

따라서 자세히 이름을 적어서 보고한 早에 차례로 叙用하도록 하 

였 다. "W 버 旱 각 지 방에 서 대 상자를 골고早 추천하라고 했지 만， 

그 底意는 栗谷 • 牛溪의 門T를 기용計려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이 

때 儒學者量의 親子弟 뿐만 아니라，門生量까지玉 벼슬에 特探되었 

다. 有功者의 子孫量이 蔭職을 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先 

生의 功으로 門生이 벼슬을 除授받는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인 

것이다 이는 政治的 地位 上昇의 중요한 요소로써 師弟顧係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써 門閣위주의 사희로 전환計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仁祖 末年■에 

는 執權黨인 西人이 分裂되어 「功西」는 金自點을 領袖로 計는 

「洛黨」과 元斗^를 領袖로 計는 「原黨」으로 나뉘 고，「淸西」는

註107)李景爽又曰 H南豈無人材如張顯光金長生門生子弟皆可選用 

也（「仁祖實錄」卷49，仁祖26年10月甲辰條）

註108)吏曹啓曰故臣張顯光金長生朴知誠門生子涯孫中有才行者錄用 

事命 T 故先 i；(表著者 今當注擬 而此外높必有本曹未及聞知者 

令本道監司詳採一鄕公義指名啓聞後次第收用宜當 請U此

知會于慶尙忠淸兩道監司（「仁祖實錄」卷49,仁祖26年巧月 

己酉條）



金集•宋時巧•宋巧吉등의 「山黨」斗 金增•申吴등의 「漢黨」으로

나뉘어 巧力을 다早고 있었다 이때에 中央에서는 洛黨의 金目點 

이 領義政이 되어 外戚으로서 勢力을 멸쳤고 山林에는 連山의 學 

者 金集이 그 父 金長生의 學을 이어 득히 禮學의 泰斗로 일컬

었으며，그 父子의 門人중에서 宋時巧• 宋巧吉등이 政界에서 크게

活勘計고 있었다. 仁祖가 死t計고 孝宗이 即位計면서 中央 政界의 

勢力 관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計였다. 孝宗 即位年 (1649) 5 月 

에 仁祖의 m號를 論護하는 자리에서 大臣들은 沙溪門人들참여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金集 • 宋^吉 • 宋時巧 - 

權認.李惟泰등이 主처되었는데，이들은 모子 淸西巧인 連山의 儒學 

者들이 었다. 同年 (1649) 6 月에는 論號 논의에 참여했던 沙溪門人들 

중에서 宋時巧 • 宋巧吉등을 侍講院의 進善으로 임명하였다.1111 이들 

은 治人을 위한 전제 조건으互써 修己의 중요성울 강조計는 儒教 

政治觀의 信奉音로서 金集은 君主의 一，0이 巧 T를 다스리는 根本

註109)至上末年又有原黨路巧山黨漢黨之目原巧主原平府院君元斗約

洛黨主上洛府院君金自點皆励臣也山巧主金集而宋巧吉宋時巧等輔 

之皆連山懐德山林中人故謂之山黨漢黨主金增及申冕皆居漢上’故謂 

之漢黨（李建昌：「黨講通路J (京城；光文會刊）P.18)

註 110) 大臣會賓廳啓曰 ( 中略 ) 同술議할金尙憲 且參議金集及宋@吉宋時 

烈權謀李惟泰’俱是讀書之人請諭道臣乘願上來上從之（「孝宗 

實錄」卷1，孝宗即位年 5月壬申條（1;化.35;365))

註111)宋時烈宋巧吉爲侍講院進善（「孝宗實錄」卷1，孝宗即位年 

6月甲g條）



이라 計였고IIU 巧時巧은 學問을 배워서 -마음울 바로 할 것을 주 

장하였다. 113> 淸西派 沙溪門人이 中央政界에 진출하는 斗정 에서 侍講 

院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은 바互 이러한 性向과 早관計지는 

않을 것 이 다. 淸西派 沙溪門人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기성세력 인 金 

自點 • 元斗約등의 巧西派와의 중돌.은 불가피하였다. 沙溪門人의 입장 

에서 본다면 기성세력을 버관함으로써 자신晉의 정처적 입장율 강 

화해 나같 필요성이 었었던 것이다. 孝宗 即位年 ( 1649) 6 月에 淸 

西派의 執義 金弘郁과 掌令 李哲등은

朝紳의 分黨은 이미 고절이 되었는데 수년내에 또한 分巧의 

設이 있音니다. 顯臣은 대체로 사망하고 지금은 몇 명에 불과한 

데. 그들은 公義暑 망각하고 私意에반 관심 을 苦고 있읍니 다.

早슨 일이 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서로 시 

■기를 일삼으므로 해서 국사의 처리에 지장을 主태함니吨 (中 

略) 戶曹判書 元斗約가 琉中에서 자신의 논의는 모두 국인이 

共言計는 것이라고 하였으나，만약에 이 疏가 草巧에서 나왔다 

면 公論이라고 할 午 있겠지만, 乘5臣으互부터 나왔다면 그가 

지적하는 것은 妬婦의 말과 유사할 문입니다.

註112)金集上疏曰（中略）所謂 之一& 爲天T之大本者天T之萬

事萬化無一毫1^邪之累巧後淸明在躬志氣如神發號施令悉 

循天期用人벌事 動憾人,6 巧外大小 丕應 g 志 而王道畢矣 

(「孝宗實錄」卷 1，孝宗 세位年 6 月 辛亥條 (l;18b.35;373)) 

註113)時烈已投疏而南矣其疏曰（中略）明學U正&修身齊家（中略） 

擇師傅(輔儲武（「孝宗實錄」卷1，孝宗即位年 7.月甲寅條 

(l：29a-35：379))



라고. 元斗巧音 공격했다 11" 게속해서 執義 金弘郁과 掌令 李暂등 

은 "領議政 金自點은 元巧大臣으로써 仁祖의 총애를 받았으니， 마 

땅히 최선을 다하여 공에 보답해야 함에도 公義의 夸대함을 망각 

하고 사리 手干에만 전념한다" 고 金 自 點도 공격하였다."5，이러한^ 

격으로 金直點은 領議政을 사직하고 그 뒤를 이어 李景爽이 領議 

政에 취임하였다. 계속해서 同年 9月에 淸西派의 執義 宋@吉은 

李時萬 . 李存 . 申冕 . 李之恒 . 李海昌둥을 金自點의 당이고， 李行進 

李時楷등은 元斗构에 동조한 사람들이므互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11S) 이러한 비관에 대한 기성 세력의 반발도 거세었다.

同年 9 月에 持平 李壽仁은

執義 巧^吉은 林T 讀書人으로써 뭇 사람들의 비난에 개의 

처 않고，에리한 비관으로 일마다 문제를 삼는데 그 뜻은 가 

당하지만 法律율 적용할 때에 辭氣가 너子 에리하여 區别하는

註114)憲府執義金弘郁掌令李哲上論時聲其略曰（中略）朝紳分 

黨 己成難醫之疾 而數年1^(來 又有*i 臣分黨之設 所謂화臣 死 

t略蠢今之存者凡有幾人而罔念公義徒懐私意 未知貴隙

起於何事而各立門戶轉相猜疑至於當國事亦多矛盾竊恐終 

致乖亂之患而有iil壞殿T之國事也伏聞戶曹判書元斗約疏中所論 

皆國人之所共言也然若使此疏出於草野則可謂公矣出於.臣 

則其所指斥無亦近於妬婦之言乎（「孝宗實錄」卷1,孝宗邱位年 

6 月癸卯條（l;14a.35;371))

註115)執義金弘郁掌令李暂引避曰領議政金自點元*4大臣受知先 

朝寵幸無比巧當戮力盡忠iJi思報效而罔念公義之重全爲營私之 

計（「孝宗實錄」卷1，孝宗即位年6月甲辰條（1; 14b.35;371)) 

註 116) 宋巧吉12^執義 筵啓請資 李時萬李]^그存申冕李之恒李海昌嚴雜될黄 

扉1^^黨目點也又請罷李巧進李時^皆U黨斗約也俱U±類附 

動宰爲辭而人之多寡罰之輕重異焉（李建昌；「黨議通略」（京城：

.光文會刊）P. 18.)



일이 없지만 일체를 論罪한다. 11"

라고 宋吉외 言辭가 너무 신랄함을 문제삼고 있다. 淸西派의 新 

進人±들은 기성세력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道德的 

政治風±의 干현을 촉干하였다. 同年 10月에 領議政 李景爽은 •王 

이 즉위한 主기에는 計早에 세번썩 經IE을 열어서 治道를 논의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11" 五 經筵의 夸요성울 역설하였고 

宋時烈도 "堯舜의 道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人巧斗 

天理의 사이에 있다." 11" 고 理想政治의 실현울 위해서는 君主의 

正*巳、이 先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山林人±를 經S에 참여 시킴으로써 支祀者 教育의 內實을 

기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淸西派 人:t 晉의 修身論 일변玉의 平장은 當面問題 해격 

울 위해서 制度의 改善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人±와 충돌하지 않.

을 午 없었다. 孝宗 即位年 ( 1649) 11 月에 右議政 金增은 。王의

註117)持平李壽仁弓I避曰執義宋巧吉1^(林了讀書之人不避衆化銳意 

敢言隨事糾劾其志則可尙而擬律之際辭氣大銳不爲區別一 

體論罪（「孝宗實錄」卷2，孝宗即位年 9月己巳條）

註H8)李景実（中略）仍念新化之初一日H接講明治道乃即今第一件

事（「孝宗實錄」卷2，孝宗即位年10月庚寅條（2; 11b. 35; 393)) 

註119)時烈曰（中略）自古人君蘭堯舜之道無不!义爲迂满遭逢聖明 

不!;4此言進更待何時堯舜之道無他只在人欲天理之聞願殿T 

從事乎是果天理也則搜充之果乂欲也則遇絶之孜孜用义■ 

則何患乎不爲堯舜也（「孝宗實錄」卷2,孝宗即位年10月 

己丑條（2;1化.35; 393))

註120)禮曹啓曰草野之臣入侍經筵之意議于大臣（「孝宗實錄」

卷2，孝宗即位年 10月 T未條（2; 1化.35;395)



政治는 安民이 가장 중요하므로 安民을 위해서는 大同法이 확대 실

서되어야 한다.고 平장한데 대하여，司僕寺正 宋時巧은 大同法의

설시로 防納의 폐단이 생겨서 ±大夫들이 염치를 잃게 될 것이라 I2U 

고 道德的 側面에서의 문제점을 들어서 大同法의 확대실시를 반대

했던 것이다. 金集은 孝宗과의 대화에서 大同法의 시행을 節目巧事 

로 君主의 正,0을 治體互 비유하면서 자신의 敌治観을 다옴斗 같

이 피력하였다.

先生(金培)이 '大同法의 본 뜻은 백성을 편안하게 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있다’ 고 했으니 어찌 아롬답다五 아 

니할午 있겠는가 마는 治體가 아직 정립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먼저 節目間事를 행할 수 있겠音니까?

라고 政治의 晋선早가 修己에 었음을 역설하고 었다. 懦教的 理

想巧治의 실현율 위해서는 安民을 위한 制度改善에 注力해야 한다 

는 經世論과 君主의 存& 養性에 注力해야 한다는 修身論간의 논

註121)右議政金清上HJ曰王者之政莫先於安民民安然後國可得而巧 

矣古人有言天變之來民怨招之也民生苦於賦役無樂生巧事之 

•已、則怨氣謗結象見于天此必然之理也人君遇災而懼側身修 

省者非有他道只是行保民之政使之安其生而已大同之法巧 

役使民實救時之良策雅不能疆行於諸道畿甸關東旣行而得力 

若又行之於兩湖則安民益國之道無大於此者（「孝宗實錄」卷2, 

孝宗即位年 11月庚申條（2;20a.35;397))

註122)時烈曰防巧爲今日之大弊±大夫多此巧失廉恥（「孝宗實綠J 

卷2，孝宗即位年 11月己丑條））

註123)先生曰大同之意便民裕國豈不美哉但治體未立豈可先行節 

目間事也 ( 金集 ; <愼獨齋先生全書> ( 서音 ;谷門徒石潭及門" 

諸賢集J武，亞細亞文化社刊，1982.9.30.) P.393.)



쟁은 결국 "漢黛"과 "山黨"이라는 淸西內部의 分派를 가져왔던 

것이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山黨은 義理와 名分에 역점을두고 

君主의 正|巳、울 중요시計는 道學政治를 표방함으로써 자신들의 政治 

的 地位를 상승시킬 午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治人을 위한 전제

로서의 修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君主 

가 道統의 承繼者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執義 宋巧吉은

에로早터 儒臣은 그 人君에게 道統의 責任율 기대하고 었音 

니다. (中略) 修己 • 治人의 實을 다하는 것을 傳道라五 計는 

데，堯. 舜. 禹가 서로 傳한 것은 이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이때문에 道統이 君斗 宰相에 의해서 전해지면 道가 一時에 

행計여 지고，그 은택이 후세에 까지 미첩니다. 道統이 匹夫에 

의해서 전해지면 道가 一時에 행해지지 아니하고 다만 後學에 

만 전해절 것입니다. 만약에 道統이 失傳되어 匹夫에게도 전해

지지 아니.하면 天T가 어두워져서 지향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 입 니 다.12S>

라고 道統이 君主와 宰相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즉 君主가 聖王이 되고 宰相이 道統을 傳授할 때 王道政治가 4

현될 牛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孝宗 1 年 (1650) 8 月에 弼善

註124)①李建昌：「黨議通略」.仁祖朝至孝宗朝參照 

②妾周鎭；「李朝黨爭史硏巧」PP. 303〜306.

註 125) 執義宋햇吉上疏曰 ( 中略 ) 自古儒臣 望其君1^^道統之責 ( 中略 )

盡修己治人之實者謂之傳道堯舜禹之相傳只如此而巳是故道 

統在於君相則道行於一時澤流於後世道統在於匹夫則道不行 

於一時而只傳於後學若道統失傳巧與匹夫而不作則天T資資 

莫知所従矣（「孝宗實錄」卷2，孝宗即位年11月辛未條）



宋時巧도

H代 이卒는 音속이 비旱해겨서 道學율 迂獨하여 설행하기에 

는 절실하지 않다고 여겨졌읍니다. (그리하여) 게책이라고 쓰 

는 것은 권모술수에 불과할 문이었읍니다. 이 때문에 道學과 

政事가 분리되어 道學은 無用한 것이 되고 말았으니 탄식할 만 

한 일입니다. 朱子는 일생동안 이言 개연히 여겨, 학문을 논할 

대도 반드서 학문에 근본金 平었기 때문에 政治가 그 道를 얻 

게 되 었音니다. 대 개 證와 用은 하나가 되 고，現像과 本疆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함니다 이 것은 전실互 帝王의 本統이요 聖 

學의 근원 업니다. 1W

, 고 하였吨 결국 宋時巧도 道學과 政治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만이 

정치의 기강이 확립되어 理想政治가 실현될 午 있다五 보았던 것 

이 다. 이 와같이 淸西의 山 黨派 新進人±들은 時代問題를 해 결計기 

위한 방안으互써 改治의 道學化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 

다. 더우기 그들은 王權과 道統의 一 體化를 강조함으로써 王權에 

대한 儒教的 統制機能을 발휘할 午 었는 발관을 마련하였다.

道學政治에 대한 관심은 必然的으로 世子教育에 대한 관심을 午 

반하게 되는 것이다. 支13者 教育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서

註126)進善宋巧烈上疏曰（中略）仍1^^朱子上孝宗新事識學之要二條書進 

曰臣竊惟=代U後習俗卑陋 道學爲迂i閣不切於施爲而所

U把持牽架者不過權謀智力而己於是道學政事分爲二道而道 

學爲無用之物可勝歎哉朱子一生慨然於斯論學不遺乎物論 

治必本於學故治得其道蓋所謂疆用一原顯微無間者此固帝王 

之本統聖學之淵源也（「孝宗實錄」卷5，孝宗元年8月 

己酉條）



世子 • 世孫둥을 위한 侍講院 • 講書院 • 衛從司등이 정 비되 었다. 또 

한 教育의 互과틀 높.이기 위한 관련서적의 편찬이 매우 활발해졌 

다. 이때 새로이 편찬된 서적으로는 西乂 趙賀의 「書趙備寛」

西人 李景爽의 「燕閉要覽」西人 趙翼외 「困知錄」ia°>， 西人 

尹彬의 「古鑑錄」1SU 등이 있다. 이처럼 道學政治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에 따라서 侍講院 官員이 차지 하는 政治的 비중玉 높아졌 다.

前章에서 언급한 「東宮日記」를 中,b 으로 이 시기의 侍講院 宫員 

의 성격을 살펴보자. 仁祖〜孝宗代를 통하여 侍講院의 專任官員은

他宫職을 兼任하고 있는 官員斗 비교할 때 그 移動이 매우 빈번 

하게 이早어 지고 있다. 즉 輔德 • 弼善 • 文學 • 司書 • 說書가 同期에 

867 回를 이 동한데 비 計여 兼輔德 • 兼弼善 • 兼文學 • 兼司書 - 兼說書는 

281 回 이号함으로써 侍講院의 專任官員은 他官職을 兼任하고 있는 

官員과 비■直할 때 약 3배 이 상이 나 빈 번하게 이 동計고 있 다. 이

斗같은 찾은 이 동은 ’ 世子가 나이 가 어티 므로 侍講院 官 員을 자-

平 바干면 서로 친숙計지 않아서 講論에 昔편하므로 자주 바干지 

말라'.13U 는 侍講院의 기 본 운영 방침 과 상 반되 는 현상 인 것 이 다.

註127)講書院啓曰本院及衛從司乃是新設之司其節目及S巧請令 

禮曹定奪（「仁祖實錄」卷49,仁祖26年10月壬M條）

註128) 「仁祖實錄」卷48,仁祖25年 8月 T亥條 

註129) 「仁祖實錄」卷49，仁祖26年 7月庚寅條 

註130) 「仁祖實錄」卷50，仁祖27年 4月己丑條 

註131) 「孝宗實錄」卷5，孝宗元年 12月己未條 

註132)傳曰世子年幼侍講院官員若數遞不相親而不爲講論其勿數 

遞（「中宗實錄」卷55，中宗 20年8月庚子條）



이러한 현상은 經筵官의 경우처럼 iaa> 侍講院 宫職이 보다 나은 관 

직으呈 승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울 서사計는 사례라고 計 

겠다. 專任 侍講院 宫員외 잦은 이号이 갖는 의미톨 분석하기 위 

해서는 그들의 巧職 事例롤 보다 干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東宮曰記에 나타난 侍講院 官員의 이 시기 轉職狀況울 

분석計면 다음의 <表 5 >斗 같다.

<表5 >仁祖23〜孝宗10年侍講院官員移拜官職分析表

9V 서 년王
仁祖
23 24 25 26 27

專7SS

1 2 3 4 5 6 7 8 9 10 누게 %

議 政 府 2 f 1 4 1.9

侍 講 院 1 1 1 1 1 4 1 1 2 2 1 16 7.8

承 改 院 11 12 5 2.4

司 諫 院 1 3 4 3 2 2 10 4 2 5 4 3 6 3 52 巧 클2

司 憲 府 6 5 7 , 6 9 6 5 2 5 2 4 4 61 巧.6

弘 文 館 3 2 1 2 1 1 2 3 2 3 20 9.7

姪 郞 2 2 1 2 1 2 2 2 14 6.8

成 均 館 1 2 1 1 3 1 1 2 12 5.8

藝 文 館 1 3 2 1 7 3.4

地 方 館 1 4 1 1 1 8 3.9

기 타 1 1 1 1 2 1 7 3.4

게 9 13 14 巧 4 12 26 20 12 9 21 14 21 12 206 100

註133)其選錄也又必只擇閣閱華盛U充其員爲榮進之媒其於能否 

始未嘗意到也 ( 李「星湖儘說類選 附蕾憂錄」( 서울 ;景文 

社.1981)經筵條 PP. 951〜952 )



위표에 나타난 것처럼 侍講院 官員의 64.5 %가 H 司豆 전직計였 

으며，일부가 姪曹로 巧職하였 다. 이 는 결국 侍講院 宫員의 2/3가 

權力의 核,0部呈 전출計고 었옴울 보여 午는 것이며，侍講院 官員 

의 잦은 이号은 侍講院 官歴이 출세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옴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孝宗 年聞에는 畿胡 ±林의 輿論을 午도하던 

소위 忠南 五賢인 宋巧吉 • 宋時烈 . 尹宣舉，李惟泰 • 俞荣 13" 등이 侍

<表6 >仁祖23年〜孝宗10年侍講院官員黨色分布圖

%
90

註134)姜周饋，「李朝黨爭史硏巧」P. 131



講院 官員을 歴任計므로써 中央政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 

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 시기외 侍講院 官員외 

黨色王 다옴의 <表6>에서 볼 수 있듯이 西人의 비중이 높았다. 즉， 

昭顆世子 時期에는 전체의 30%정玉를 차지 했 던 西人의 버율이 이 

시기에 오면 40 %로 10 %가皆 증가한 반면에 南人의 干성비율은 

별 다른 증가현상을 且이 지 않고 있 다. 侍講院 官職 중에 서玉 특히 

T位職의 경우는 初入仕者가 上位職으互 승진計는데 결정적인 역활 

을 計였다. 즉，侍講院 宫貴은 世子가 王으로 即位한 卒에는 6品 

으互 승진하는 것이 항례 UU■였으며, 그 중 說書는 근早. 일.수에 干애 받지 

않고 特進할 수도 었었으며，이 때문에 아첨에는 說書요，저녁에 

는 正言이라는 말이 생겨나기至 했던 것이다.la" 이처럼 設書가 출 

세의 발관이 됨으로써 이를 억제하기 위한 王처가 취해졌으니，分 

館前에는 說書로 추천되는 것을 금하는 法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 

던 것이다.la" 어떻던 仁祖 • 孝宗朝의 西人들은 自派가 中央政界에 

진출하는 방편으로 侍講院職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목히 宋時烈은 

侍講院職을 淸巧派의 정치적 지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註135)又曰春宮之官世子即位後陸出六品曾有舊例（「顔宗實錄」 

卷2 ,顯宗巧年 3月乙亥條）

註136)吏曹判書趙時俊啓曰古例說書即爲隆六曾在先祖有不得頻數 

歐六之教（中略）上曰實說書;之不帶翰林者亦無勿許出六之教 

依廊言施行（「正祖實錄」卷18,正祖8年11月努亥條）

註137)說書不計朔出六所謂朝說書暮正言（「增捕文獻備考」T. 

P.272.)

註138)分館前不得通說書（「新補受教輯錄」，「朝鮮王朝法典集J 3.)' 

吏典•東官職條P. 267.



이처럼 侍講院職이 西人의 中央政界 진출의 발판으互이용되자이

대한 비판이 南人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顯宗 即位年 (1659) 6 月에 南人인 S城判官 洪汝河는

관리를 추천하는 것은 吏曹라도 함부互 할 수 없는 것인데， 

庶官이나 蔭職을 선발하는데 情에 따라 하는 경우가. 과반이 

넘 읍니 다. (中略) 지금 일찌기 없었던 일로써 年少한 官員들

을 함부로 咨議에 추천합니 다. 일반적으로 老成人도 회괴하고 받 

지 않는 것이 에의인데，하早아침에 신진인사들에게 제수를 하 

니 보기에도 안되었을 뿐 아니라， (본태의) 실효도 거둘 수 없 

없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어진이를 대접하고 선비를 대우하여 

염치를 배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洪汝河는 iaa> 吏曹判書 宋時巧이 早자격 자인 자파의 

新進人±를 함부로 咨義에 임명하였다고 비난을 計였다. 이에 

宋時巧은 吏曹判書롤 사직하는 상소吾 을렸으니，

，지금 承政院에서 풍달한 判官 洪汝河의 疏중에서 한 귀절이 정 

면으로 臣을 공격했다고 들었音니 다. ( 中略 ) 이 는 臣이 그대呈 자인 

해야 할 것이요，다른 유감이 있울 午 없는 것이니，본직을 교체

註139)鏡城判官洪汝河曰（中略）當其注擬之際吏部亦缓巧意至於庶官 

蔭職之選巧!私過半（中略）今者曾無嘗試之事而年少蔭宫輒 

擬咨議1^(平日老成避而不居之禮一朝化之於新進之±無乃徒 

爲觀美無益實效而亦非所]^^慶賢愛±培養廉隅之道也（「顯宗 

實錄」卷1，顆宗即位年 6月辛卯條（l;13a〜b’36 ; 211))



하하여 주십 시 요 / 1*〇>

라 하였다. 결국 宋時烈은 顯宗의 만류에도 불干하고 吏曹判書를

사적하게 되었다.

宋時巧이 자파를 咨義에 임명한 것은 科畢에 晋제하지 않은 사

람에게臺諫으로 진管할 午 있도록 計기 위한 

侍講^職은 본래의 설럽 목적과는 달리 출세의 

도 하였다.

것이었다."" 이처럼 

午단으로 사용되기

註140)吏曹判書宋時巧上疏略曰（中略）今者巧蘭政院啓窠判官洪汝 

河琉言其中一款正斥臣身云臣雖未見原疏巧其大意則可知矣 

此臣夙夜所拱而俟者脫巧其伏如滅SJ病無復遣撼矣今遽本職 

(謝人言（「孝宗實錄」卷1 ,顯宗巧!位年6月癸己條（1; i5a 

•36:212))

註141)按非常之職必待非常乂設也宋時巧之秉姪也不問賢愚惟黨與 

是崇是長至U貧鄙巧義宋基屋李等jg擬咨議旋登臺蘭 

驚IS鋪樣未足1^(喩其潜也洪汝河之及於疏中者非遇也而曾無悔 

悟之意當此問啓之曰反];(得罪公議復先王之明等語有若自咎 

者然而其實忿fi之辭也.（「顯宗實錄」卷1，顯宗郎位年n月 

辛酉條（l;5〇a’36;229))



5.結 語

이상에서 살펴 본 것 처럼 朝鮮王朝는 建國 巧期부터 世子에 대 

한 교육기관으로써 侍講院을 설처 운영하여왔다.

侍講院의 교육목표는 王道政治 실현의 주체자로써의 자질울 함 

양시커는데 있었으며，이를 위해서 儒教의 經傳과 史書, 性理害등울 

中,巳、으互 체계적인 교육을 설시하였다. 그런데 侍講院 교육은 世子 

가 차지計는 정처적 버중때문에 교육적으로 문만 아니라，정치적으 

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朝鲜王朝의 侍講院은 世宗朝에 기본晋격이 형성되었으며,世祖朝에 

는 侍講院의 정처적 성향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世子와 

侍講院 官員사이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人間關係는 배제할 午가 

없었다.

仁祖反正으로 집권한 西人政權은 光海君政權의 反倫理的 성향율 

비관하고， 名分上의 우위를 확보計기 위하여 君主의 修身을 강조하 

였다. 이에 따라 世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 었으며，이는 道學政治 

라는 사상적 맥락외 일부분을 형성했던 것이다. 道學政治의 설현을 

위해서 經學에 조에가 깊은 山林人±의 기용율 위한 새로운 관직 

의 신설이 논의 되 었다 그러 나，이 문제 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위■ 

해 서 는 사희 적인 분위 기 가 더 욱 성 숙하기 를 기다려 야만 하였 다.

丙子胡亂율 겪는 과정에사 侍講院은 보다 깊이 政事에 관여하게 

되었으며，仁祖斗 世子斗의 같등은 侍講院외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鳳林大君의 世子册封울 전半하여 仁祖는 자신의 反正名分을 강화시



커기 위하여 淸西派를 기용計기互 하고，侍講院에 賛善，進善，咨議 

등音 신설하였다. 새로운 관직의 신설은 科挈를 거처지 않은 山林

人± 에게 고위적에 •진量할 牛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侍講院울 중심으呈 한 新進人±의 기용으로 인計여 功西派

의 세력은 약화 되었으며，상대적으로 淸西외 정치적 지위가 상승 

計게 되었다. 淸西는 道學政治의 실현은 君主의 正必으로 부터 출

발한다는 주장울 강조함으로써 자신量의 정처적 입장을 강화서켜

나갔다. 또한，淸西派는 侍講院職을 경유함으로써 科擧及弟者에게만

개방되어 있던 =司나 姪曹로의 전출을 꾀했던 것이다.

결국，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관적이며 王덕적인 修身論에서 

찾으려고 計였으며， 이들의 得勢는 조선羊기 사희의 관념적 성격을

강화시커는 計나의 요소가 되었다.



漢文抄錄

稽古專制君主社會其國家之興.亡治亂iil王權行使之化何爲決定矣是故王權之 

醇化人民之所U観,巳、事而若I;(儒教政治觀之則王道之施行自君王始矣如此之由 

誘導王權之正當使用支配者必有强耍於儒教的教養標榜儒教立國焉朝鮮王朝自 

建國之初支配者教育制度設置運行焉而其制度之中經@及侍講院特其一例然經 

IS i;(被教育者國王之善惡不同其莲營或有不履行矣猶侍講院君臣之間觀&至大 

體系確立運營大抵侍講院之基本骨格世宗時成立及至於世祖時!;(其政治性向變 

動世子之人格形成U其侍講院官員人品高T彭響及之云故愼重選擇又謂侍講院 

官員親近世子將來昇進不無有益故諸人皆爲選好而教育方法一日二H回施行專 

U늘書及史學爲教材講義暗記而己政變 後執權西人政權 i义反正爲合理化道德 

的政治風±俱顯U爲國政基本指標又謂乂海君反倫理的政權疎忽儒教教養時爲 

强調君主修身之必耍性是U世子教育之關&高矣蓋君主修身之論根據於道德政 

治然道德政治實行不徒君主之存&養巧爾經學之±參與政治之論自仁祖初期起 

矣但待社會雰圍氣之成환矣胡亂 (後反淸意識高潮社會道德役割重耍視一時形 

成社會雰圍氣當此時侍講院之機能亦有變矣即藩阻之侍講院世子輔導業務至於 

本國政府諸般事世子裁量權之擴大對淸觀之現實內和仁祖與世子之間疏遠矣是 

故侍講院制裁措盧强化時爲侍講院之勤務條件惡化勢力者皆慷侍講院差遣至仁 

祖二十H年]紙林大君世子册封再論侍講院教育强化此時畿湖:t林輿論主導者金 

尙憲李景夷主請道德教育之么要性金集宋^吉宋時烈主張經學之±侍講院起用 

而！;(上諸人招致侍講院新設贊善進善咨義是(在野人±不科擧而進出中央政界 

之路開篤於是沙溪門人大畢起用淸西派之勢力擴大批判旣成勢力强調君主之正 

■巳、强化自身之政治的立場在於大同法之擴大施行可否金增主張制度改善之魔皆



謂政治道學化爲急先務又謂爲达社會問題解決道德振作先行!^此個施行强調世 

子教育必要性侍講^中<^^自派影響力確保此等之得勢朝鮮後期政治之觀念的性 

向强化爲一個要因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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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侍講院宫員表〔仁祖3年（1625)〜孝宗10年（1659)〕

이름 (黨色) 스 승 在任年月 人& 이吾(黨色) 스 승 在任年月

1 姜大遂(南) 張顆光 32.4 巧 權藥 28-5,9

2 姜巧期(巧 金長生 25.2,7,10 27-4 20 權輯 55*11

3 姜輿載 48*6 49-4 21 權獲箱） 26-2

4 姜瑜(西) 49.8 22 金慶餘巧） 金長生 33.5 34-1,6,10 
35-1,4,8 45*3,

5 姜裕後 55-8 59.3' 10

6 姜編 47-2 48.9 57‘ 23 金光嚇(西） 金長生 25.2 26-7 34.1
12 58.12 59.3 36.9

7 高傅W 28-4 32-2,4,6 24 金光巧 25.2 28-11 29.
’4 30.10

8 郭聖龜 47.9

巧 金南重 27.10 28.5 29.
9 郭之欽 47-3 50.4 57.3 4 31.4 32.2

10 具風瑞 28-6 32.1 26 金德承 27-5 32-2.4
33.1 34-7,9

11 權格 53-10,12 56-4,
10 巧 金萬均(西） 来時烈 54.7 55.2 56.9 

59-2
12 權濤(南) 張頭光 28.2,2 29.4,5, 

12 32.2 28 金萬基(西） 宋時烈 57.12 58-1,10

13 權乂運(南) 52.4 53.6 56.8 29 金樂(巧 宋翼弼 28-1,8 29.4
57.4 31-6 34.1 35-2

14 權is! 48.10 56-1 57- 30 金 25-8

權

10 58-2 59.3

31 金聲S 31.U
15 29.10

32 金壽翼 33.8
16 權洒) 52.2 53*1,11

33 金壽恒(西） 51.12 53.1 54.
17 權任中 39.11 41.6 8,12 56-2,8

18 權墙(南) 51-6,7,9 52.3,

8 53.2,2,6
34 金壽輿(西） 56*4,10,11



Nk 이香(黨色) 스 승 在任年月 乂!、 이름 (黨色) 스 승 在巧年月

35 金世嫌 30-9 31，9 36- 53 金地巧(西） 26-2 27-8,10,
5,6 11

36 金時讓 25-5,9 26.2 54 金振 44'1 巧，2

37 金始振 49-10 50-4 55 金集(西) 金長生 47-1,4 48.10

38 金汝妊 45.10 56 会繼巧 宋巧吉 51-7 52.11 55.

6 56-12
39 金 과 32-3 35-4 36-9

57 金弘郁(西） 36-9 50-1
40 金榮祖(南） 26-2 29*9

58 金孝建 32-4,6
41 金禹錫(西） 宋時巧 54.6 58-4,8,12

朴世采 59.1 59 金赛 26.7 33*3 35.5

42 金元立 28-5,7 29.6 

30.12 35*6
60 金泰基 45*5

61 南老星 35*4 36-7 40-3
43 金请輔 25.3,7 26-7,12 

28-1 32*5.9
41-6 45-4 47-2

62 南九萬(西) 宋巧吉 57.9 巧.10,12
44- 金應租{南） 柳成龍 47.3,7 48.3 

49.10 50.4
59-3

63 南龍翼(西） 巧時巧 50.4 52.9
45 金W鏡 49.1

64 南重晦 47-1,9
46 金益廉(西） 金集 54.4 55.2 58.1

65 盧亨夏(西） 崔 疆 51-2
47 金益熙(西） 35.6,12 36-6,10 

45*2 66 睦來善(南） 許 54.6’9 59-2,3'

48 金宗一(南） 申之巧
鄭經世

37*11 67 빨行善 45.10

49 金重A(西） 35-11 36.3 68 閔光鬻！ 31.5 32*2,5,7 

35*5 36-10
50 金佐明(西） 51-4,9 52.1

69 토應恢 29.8
51 金澄個） 宋찾吉 57*3.

70 聞應亨痛） 26.2 33.3 35.
52 金知復 巧-12 M

kerne
하이라이트



入Si 이름 (巧色) 스 승 在任年月 乂0‘ 이름 (Si 色) 스 승 在任年月

71 閔應별 37.4 45-10 91 朴顯西) 金長生 25.4,8 32.12

72 閔維重(西)
宋時烈 
宋@吉 53.1 56-9 59.2

33.1,6,8 34.5

92 卞時益 巧.7

73 閔鼎重(西) 宋時烈 50.6

93 羅萬甲(西) 25-2 32-4,10,

74 聞點 53.8 56.1 11

75 巧周g 59.4 94 徐元履 53.1

76 閔熙(南) 57-1,3.5 95 徐廷然 29.11 52.9

77 朴吉應(南) 張巧光 47.6.48.3,7 96 徐祥履 33：5 36-9 44-1，
李安納 51.12 52.2 2 45.2 51.9,10

78 朴違 35.5 42.5 97 徐必遠(西) 金集 
鄭弘P

49-9 54.11 55.9

79 朴世聖(巧 56-4,9,12 98 巧汝寛 34.11 35.7 36-5

80 朴世觀西) 54.12 55-4 56. 99 成1^^性 31-11 33-10 35-

■;— 1,7,8 4,12

81 朴世城(西） 金集 巧.10 54-2,3 100 成楚容 40.2

55*12 57.2

101 成楚客 40.2 54.1

82 朴守弘 35-9

102 成夏明 51.4,9 53-8.11
83 朴承僮 52.1 54.11 55-5,9

84 朴承休 54-1,10 103 宋國澤(西) 金長生 30.2

85 朴安巧 30-11 31-3,5 

36-5 49-10

104 宋基巧(西)
宋時烈 
宋巧吉

巧.3'

105 宋夢錫 33.11 34.1,12

86 朴安孝 32.5 35*2

87 朴宇 34.11 106 宋時吉 35.10 36.11

88 朴長遠(西） 巧-lO 107 宋時巧(西） 金長生 47.4 48-10 49.

金集 6,8 50-6 51.8，

89 朴宗阜 34.12 35.7 12 52*3 57-5 ，

58.7 59*4

90 朴增巧 巧.2，12 58.9



人& 이香(黨色) 스 승 在任年月 Nk 이롭(薦色) 스 승 在任年月

108 宋時詰(西） 57.7 126 沈東龜洒） 27-4,10 28-8 
29.2,10 30.4

109 宋巧吉(西） 金集 49-6 52-5 56-1

金長生 57-8 58-1,7 127 沈世 49.7 52.1,4,9
59.4 巧.1 54-2 55.7 

56*3,8,10

110 宋昌 58.12

128 沈演 30.12 31.2,7

111 宋希進(|巧 金長生 35.8,8 36.1 32*1,3,10 32.11 
33-1

112 辛啓榮 26*2,4 30-10 

39.4 129 沈儒行(西） 47-6 48-1,4 53*

7 56*4,7

113 申達道(南) 張顯光 27.5 28.5/7‘，8 
巧•융 130 沈梓(前 57.2

114 申敏一洒) 金長生 30-6 31-5 33-7, 
9,11 36.6

131 沈齊 33-9 34-7

132 沈之遠 巧-SiSJ 28-7

115 申1向 57.7 30-8 32-12 35- 

1.6,10

116 申讽 48-3
133 沈之漢洒） 鄭巧 30-10 34.8' 35-

117 中濡 39.3 6 48.3,6 49-2 
52.8

118 申巧全(西) 金尙憲 巧.2
134 沈澤 47.11 48.2

1巧 愼天翊 33.10
135 沈巧 53-12 54.2,10，

120 申最 49.3 51.9 12

121 申混 51-5 136 安時賢 45.3

122 沈光沫(南) 49-11 137 安績 58-12

123 沈& 50.8 138 安後說 53.8 54*4,8 

56-11 57-1

124 沈盧 51.1 52.2
139 安後稷 58-5

125 沈大孚(南) 鄭速 44-1,3
140 梁曼容 36-4,4 45*11 

48.11

kerne
하이라이트



A么 이롬傭色) 스 숭 在任年月 入& 이름 (巧色) 스승 在任年月

141 嚴刖 35-12 36-8 45* 158 元萬石（西)
T

51.3,9 53.1,7

巧涅

12 47-2,8 48*1] 55*6 56-2,7,9, 

10
142 .25-2,2,7 27-4 

10 159 柳巧 45.2 57-4

143 呂閉巧 54'4 160 柳景巧 29.8 30.3

35.8 43.5

144 S聖巧（西) 54-11
161 柳景昌. 42.5 45-3 47.10

145 呂巧徵洒) 金長生 26.3,9 27.5,10 

29.4'，6

49.2

1化 끓 西) 金集 36.9,10 58-9 ,

146 呂巧截（南） 張顯光 40.3 10,12

147 吳端嚇 27.7,9,10 1巧 柳道드 50.7 51.1 52.1,

29-4,36-2 6 54-9

148 吳達升 26-8 27-12 28. 
9 29-1,4 32.9

164 .餘命胤（西)

白會

巧時烈 58*9 59.3

165 25-2,2,3

149 吳斗寅（西） 52.4,11 53.2 

55*4 166 翁省會. 31.11,34.8

150 吳誦 45-4 167 ^守會 36-7,10

巧1 吳始巧(南） 57.7 168 柳巧：• 40.3 47.1,4,6

152 吳巧 25.7 26.7 巧9 柳巧 29-9,10 30.6，

29.4 3l.il 10 31-10 32-3

巧3 吳挺垣 52-4,11 53-2 170 柳@昌 33.9 49.2 54‘

55-4 10 56.10

巧4 吳挺緯（南） 47-4 48-10

50.7 51.1

171 柳揖

柳昌文

金畏生 50-1

56.9 172 32-4

155 吳挺一(南） 47-2,6,10 173 曲場 53.7'，12 54-2

156 吳竣（巧 金長生 25。3 174 술 巧 35-12 36.4 40
,3

157 吳誦 張維 51.4
175 ^棍 36.5 45-10



No. 이름 (黨色) 스 스
在任年月 이善 (黨色) 스승

在任年"i

176 尹絳（南) 27-5 28.4 196 尹孝永 29.12 32.3,7

177 尹 5M 52.4 1-
33.6

178 尹 31.5 33.5 35.
巧7 尹端（前 56.1

8 198 李襄 56*11 58-11

179 尹巧 29.8 34-11 35. 
2 36.8

199 李请 37-2

180 尹鳴彥 34.4
200 李光戟 48-12

巧1 尹鳴設（西） 金長生 31.7,7 33.4
201 李 27.6,7 28.2,8,

10 31.5,7 34.8'

巧2 尹文學（西） 金 集 35.8
35.3

183 尹飛卿（西） 58.10
202 李景仁 30*9 31.5,10

32-5

化4 尹巧 26-3 27.8 28-1 

11
203 李慶相 42.6

化5 尹宣擧（西） 金 集 52.12 57.6,8
204 李慶億（西） 50-1 54.7 57.5

186 尹善道（南） 33.5
205 李敬輿 25-2,6,9 26.1, 

6.8.9

巧7 尹順之（西） 尹根壽 25*2
206 李景義 26.1,11 28.2

188 尹姪（前 成 渾 36-11
32-12

189 尹澄洒） 宋時巧 54-3
207 李景曾（西） 權H 25.9 26.11 11. 

4,7 29-10 31.7

巧0 尹知敎 26-5,12
33-6,7

191 尹集 32.4 33-1.4 

36.6
208 李景憲 26-8 27*5

192 尹鎌痛） 45.3,3 54.10
209 李慶徴（西） 金集 57-6 58.1 59.1,

3

巧3 尹衡彥 25.n 31.4
210 李起巧 48*8

194 尹煌（西） 成 渾 26-11 28*8 30. 

4
211 李基巧(西） 27*4,11

巧5 尹孝立 27.7



No. 이름 (巧色) 스 令 在任年月 Aa 이름 (黨色) 스승 在任年月

212 李端相(西) 49.10 51-7 52. 231 李哲 45-10 50.2 52.1

化 57-2 58.1,12 53.7 56-2,4

59.2

232 李省身(西) 金長生 29-6 30.10

213 李德巧洒) 金長生 30-4,7

233 李性達 25-7

214 李東滨 55.7

2巧 李曼f励 33*3,6
234 李性源(西) 金長生 27-4

216 李晩榮 50-8 54-1 59-2 235 李性值 50.6 57.6>7>

217 李萬雄 59-4 236 李昭漢(西) 29-7

218 李巧 44.1 237 李壽fc 49.9

2巧 李冕夏 44.1 45.10 238 李顧(巧 宋時巧 57.9

220 李曲巧 27-6 33-6 36-11 239 李時萬 47-8

37-2 51-9

240 李時巧 31-6 32-11 45-
221 李眞翼 57-10 10 47*1

222 李U. 55-10 57-6,7 241 李時術 56-1,12 57-9 

58-2,4,10 55.7

223 李敏叙(西) 宋時烈 54-8

242 李時稷(西) 曹好益 
金長生

32.3

224 李±祥

金集 
宋時烈

28.3

243 李時楷 32.5 33.3 37.2

2巧 李翔（巧 58.12 巧.10 31-7

226 李尙& 35.8 244 李植(巧 25.2

227 李尙逸(西) 金集 
巧時烈 50.8 54.5 245 李如墳 25.3

228 李尙M (西) 金集 52.1,4 53.12 246 李延年 51.11 52.7

54*2

247 李元賴（南) 56.2
2巧 李尙質(西) 權韓 50.12

248 李元鎭 31-8 32-1,2
230 李尙馨洒) 金長生 29.1,6 30.7

40.3

33*10 40-12



Mk 이름 (黨色) 스승 在任年月 vVa 이름 (黨色) 스 승 在任年月

249 李惟達 30-10,12 31-8 264 李俊考 洪 窦 巧•12 53-1,12
32*2,10 57-9 58.7 巧.3/

250 李惟泰(西） 金集 
金長生

47'4 已9-1 265 李曾 53.5 56.2 57.
11

251 李潤雨(南） 鄭速 25.2 27-5,11
266 李技茂 50-6 55-8

252 李設相（西） 金尙憲 52.6 53-2,10 

54.5,8 55.5 267 李之選 53.12
56.4,7 57*4

268 李之翼（西） 54.5

2巧 李慶舊 51-3
269 李 황 43-4 52.8 54.

254 李(存 45-20 47-1,2 10 55.2 56.3

巧5 李翊@) 宋時烈 58.2 59.2 270 李惕然 34.8/

巧6 李一相（西） 32-7 47.10 271 李天基 40.3 51.8 53-
A

257 李梓 45-2 47-148-11
49.4 50.1154.7 巧2 李泰淵（西） 金 集 45.2,10 56,7,

12 55-7,8 56. 7,9

1.6,9,11,12
巧3 李弘淵（西） 48.1,5 49.11

258 李巧衡 49-3 53-10 54- 51.9

11 55*10
274 李杭 朴 英 56-5

2巧 李程 51.11 54-2,3 

58:7 59：3'，4 2巧 李行健 36.9

260 李廷髮 55-7 57*1,7,8, 276 李行道 57.2,11

10,11
m 李行遇 36.9

261 李正英 43-4 45-3 52-2 

53-8,11 57.4,6 27% 李侮昌(西) 48.1

262 李稠 36.9 m 李行進 48.6

263 李凌備 柳成龍 25.2,2,4,5,6

26*2

280 李行遠 30-9,12 48.2



Aa 이름 (巧色) 스 승 在任年.月 人& 이喜 (黨色) 스 승 在任年月

281 李迴 52*2,5,7 55*2, 

4

299 鄭摧胃(西） 金長生 33.3 57.8

300 鄭基豐 50.6 53-8,9

282 李g遠 巧‘3 28-1 54-2 57*8,12

283 李 28.10 301 鄭道應(南） 49.6 57.6 58.

11

284 李這@) ^長生 48.9 51.6 55-8 

56.4 59.3 302 鄭斗卿 雜福 32.4

285 李^山 51-4 303 鄭雷梅 37.4

286 李厚源(西) 金長生 36.U 304 鄭萬和 53.2,6 57.U 
59.4

287 李休敦 53.8

305 百昌 25-2,2,3,8

288 任化 32.11 33.4,10 

巧•】：0、36-1,3.4

26-1

306 鄭百亨 27.11 28.2,5

289 林巧 36*5,6 29.4,9 30-、1 
33-11

290 林聖巧、 47*1 48.2

307 鄭哲' 57-2,3,12 58-4,

291 林 32-8,9,12 11

292 任義伯(西) 金長生 50*10 52.5 308 鄭世矩 巧.3

293 杜麟脚 成渾 36.10 40.3 47- 309 鄭世輔 48-10 49.7

2,8 48.4

310 鄭植觸 巧-12 57-9

294 任重 47-7,10 48.3， 

4,8 51-8 311 T彦壁 47.1,12 48.3

295 巧翰伯 44.1 45*2 312 了彦聖 51.6

296 任孝違 28.7 35.7,8 313 T彥媛 47.1

297 張應一 45.11 49*9,10 314 T彦墳 45.2

50.1，6 51.10 

52.1 315 鄭化 51*3

298 張次周(西) 金長生 45.2 316 鄭論 56.6



Mo. 이름(黨色) 스 승 在任年月 이吾(黨色) 스 승 在任年月

317 鄭巧 51-11 52.5 53.

3 56.6,11 57.6 

,12

333 趙邦直(西） 成 渾 27.11 28.3,8 

巧-11

334 趙復瘍(西） 金尙憲 53.5 54.11 55.

318 鄭麟卿 50.11 54.4 2 57.8 58.4

319 鄭宗몇 (西)
李巧 
成渾

25.9 335 趙賀 ■28-1,5 31-7

36-9 47-5,8,12

320 鄭之巧 30.9 49.9

321 鄭知和(卸 36,3 39.3 44-1 336 趙翻基 49.4

，2 49-11

337 趙錫胤洒）
金集 
金尙憲

29.3 33.4

322 鄭昌宵 47.11

338 趙沫@) 金 集 52.1

323 鄭維城(西） 27.9 33-6,9,10, 

10 34*2 339 趙壽益 34.9,12 36.6

324 鄭致和(西） 36.3 40.3 340 趙淪 52.11

3巧 鄭沈 29.1 341 趙胤錫(西） 金 集 57-1,6 59-3

326 鄭太和(西^ 29.6 32*9 34. 342 趙全素 40.11

9,12 35-3,4,12 

36-6,9 343 趙廷虎 26-9 31.5

327 鄭弘演(西） 金長生 25-10 26.2 27.

3 31.5 32.1

344 趙重呂 35.7 36.2 44.2

345 趙漢英(西) 金長生 45-10 50.3 51.

328 鄭網簡） 尹根壽 30-12 34*8" 

35-6,8,11 36. 

2,5,6

11 52-7.8,9 

53*2,6,7

346 趙巧(西) 45.2 47.11 48.

329 趙啓遠 李但福 31-1 36-6 41-4 3 50-9 51-7

330 趙公淑 30.2 31.11 347 趙洞 27*1 35.8

331 趙龜錫(西） 鄭弘滨 48-12 49-6 50- 348 察裕後 32.2,12 36.5

8 58*4 59.3
349 茶忠元 54-4,11

332 曹文秀 32.12 37-12



No. 이喜(巧色) 스 승 在任年月 Mi. 이름(黨色) 스 音 在任年月

350 崔菊 25.2 28.2,5 364 洪化 50-10
29.2 33.1,3

3巧 洪汝河(南） 33-3 57-8
351 崔疆巧) 49-10,12 53.8

366 洪巧' 33.7
352 崔有淵 29.8

367 洪宇遠(南) 47.3
353 崔逸(西) 張維 47.7 48-7 49.

2,9 54-12 368 洪西) 52.2,5,9 55.9

354 崔惠吉(西) 26-1 29-7 30-9 369 洪柱一 34.2 35.8
32.5,6

370 洪重普 47-1 49•玉1
3巧 崔後胤 47*12 50.1

356 河® 49-6 371 洪嵐亮 47.4 49.11

54*1
357 韓辑 58-5,9

3巧 洪嵐大 52.3 53.10
358 韓必違(西） 26.11 27-4,6, 

9.10 30.12 31- 373 洪嵐尹 50.10 53.1 55.
9 11 58.12 59-3

巧9 韓興一(巧 31*5,10 34-3,9 374 洪歲厚 30.5 33-1,7

35*2,12 36-2,4 52*11

360 許啓 32-8 33-2 375 黄胤後 33.10 34-5,8,

10
361 許悅 49.4

376 黄一麵） 金長生 36-6,10

.362 洪命一(巧 34.5,12 36-3,8 

44-1 377 黄儀考 47-4 48-4,7 

58.12
363 洪命夏(西） 45*10 49*10

51.9

〔備考〕

1. 위 표외 在任年月은 다音 요령으로 互기計였다. 족 1652 年 2 

月과 1652 年 巧 10 月 의 경우 52’2，1〇/ 로 기 록計였 吨

2. 위 표의 모든 기耳은 「昭顯東宮日記」，「藩陽日記」，「孝宗東 

宮曰記」，「顯宗東宮日記」에서 조사 정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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